
현재까지 테러사태 용의범의 신

상배경을 통해 이번 사건은 9.11테

러이후 부각돼온 기독교와 이슬람

교 간의 문화충돌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극우민족주의자들의 저항과 

뿌리가 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유럽은 이미 20세기 중반에 

독일에서 비롯된 반유대주의를 통

해 엄청난 희생을 경험했고, 현재까

지 이러한 민족주의적 사상배경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을 통해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세계화속의 다문화주의와 이로 인

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의가 아

닌 실제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제시

돼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가

고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의 이슬람 인구

의 급팽창은 단순한 “이슬람 공포

증”을 벗어나 반 이슬람 기류가 확

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에서의 

고령화 대처 방안으로 수십 년 동안 

이슬람권의 이민을 허용해온 경제

정책이, 이제는 유럽 현지인들과 이

슬람 이민자들 간의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베링이 테러사건 전에 천

명한 선언문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

의 산물이다. 그는 “오는 2083년까

지 유럽 각국이 극우 보수 정권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 무슬림 이민자를 

내쫓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동 이

슬람 국가들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

운 유럽을 탄생시켜 기독교 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반 이슬람 정

서를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 내 무슬림들은 

노르웨이 연쇄 테러사건을 계기로 

유럽 내에서 반 이슬람 기류가 더욱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노르웨이 이슬람위원회는 성명

을 통해 “노르웨이에 대한 공격은 

이슬람위원회 회원들의 모국에 대

한 공격이나 다름없다”며 테러 행

위를 강력 비난하고 이번 참사에 애

도의 뜻을 표했다고 알-자지라가 

24일 보도했다.

노르웨이 이슬람문화센터 간부 

모하메드 타이프도 “노르웨이 내 

무슬림 대부분은 이민자들이지만 

그들은 이미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

들”이라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가 

아닌 노르웨이인으로서 이번 테러

를 비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최근 정치인

들이 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지지층

인 우파를 끌어안기 위해 무슬림과 

일정 거리를 두는 정책들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는 분위기와 함께 일반

인들의 이슬람 혐오증이 맞물리면

서 반 이슬람 기류가 확산되고 있

는 실정이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올해 들어 무

슬림 여성의 전통 의상인 니캅과 부

르카 착용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스

페인과 네덜란드도 유사한 법률의 

제정을 준비 중이다.

노르웨이에서도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구하는 우파 성향

의 진보당이 최근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3면으로 계속>      

노르웨이 연쇄테러, 인간 죄성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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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세계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을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사랑의 하

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의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

서.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

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
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
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
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14-15)

금주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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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황의영 목사(SB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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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피아니스트 김애자

16면

대중주의적 복음주의 이끈 
존 스토트 목사 소천

2면

존 스토트 목사의
"다리 놓기로서의 설교"

3면

멀티태스킹의 달인 돼야한다!

노르웨이 우토야 섬에서 발생한 총기사건 장소인 청소년캠프에서 부모

들이 자녀들과 오열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최소 91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노르웨이 수도에서 30km 떨어진 우

토야 섬에서 발생한 노동당 청소년 캠프 총기 사건으로 최소 84명이 사망

했다. 앞서 몇 시간 전 오슬로 도심 정부청사 폭탄 테러로 확인된 사망자

수 7명을 더하면 이날 총기난사 사건과 폭탄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

소 91명에 달한다.

노동당 청년조직 주관으로 열린 이 캠프에는 14-25세 사이의 청소년 

600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총격을 피해 500m 떨어진 

육지로 헤엄쳤다. 경찰복을 입은 테러범 베링 브레이빅(Behring Breivik)

은 소년들을 모아놓고 총기를 난사했고, 경찰에 진압되기 전까지 1시간 동

안 섬 전체를 휘집고 다니면서 학살을 일삼았다.

동 테러 사태의 용의자는 히틀러를 동경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였고 노르

웨이의 다문화이민정책에 대해 혐오감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특히 이슬람

교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중세의 십자군을 동경하는 근본주의적 크리스천

이라고 보도됐다. 결국 극우민족주의와 근본주의적 기독교 이념으로 무장

한 베링은 자신의 폭력 사용이, 바로 유럽을 이슬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

한 정당한 전쟁의 일환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베링이 품었던 “정의롭지 못

한 분노”에 대하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월드(World)지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역사의 심판자가 된다는 것 자

체를 논의하기 이전에 모든 정의롭지 못한 분노나 폭력은 바로 인간의 죄

성에서 시작된다고 전제하고, 베링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

다(Lessons from Norway).

월드, ‘극우주의 아니다’...이민정책에 대한 크리스천의 해석 소개

리더십저널, 소그룹 내 다양한 상황

 대처하는 리더 역할 소개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면 인도자는 다양한 상황과 이슈들을 만

나게 된다. 잘 훈련된 인도자라면 이러한 일들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겠지만 아직 소그룹 운영이 익

숙하지 않은 인도자들은 계속해서 소그룹 운영의 시행착오를 통

해 이러한 능력을 하나하나 갖추게 된다.

다양한 경우들을 적절히 헤쳐 나가는 상황대처 능력은 인도자

가 익숙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어

찌 보면 소그룹 인도자는 이런 역할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멀티

태스킹(multi-tasking)의 달인이 돼야 한다.  

네비게이토의 닐 F. 맥브라이드는 이처럼 소그룹을 잘 운영하

기 위해서 인도자가 익숙해져야 할 10가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Gatekeeper: 

모든 구성원이 

소그룹 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격려하고 한 

사람이 지나치

게 주도권을 갖

지 못하도록 운

영해야 한다.

 Encourager: 

칭찬이나 또는 

정감 넘치는 언어 사용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Reflecter: 소그룹에서 나눠진 감정, 아이디어, 반응들을 정리

해 줘야 한다.

 Listener: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적

절하게 반응해야 한다.

 Clarifier: 질문을 던져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생각을 끌어내야 한다. 또 만약 어려

운 과정이나 내용이 있다면 이들을 설명해 줘야 한다.

 Follower: 소그룹 전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그들

의 아이디어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Standard setter: 소그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

두가 지켜야 하는 소그룹 서약이나 다른 규율들을 상기시켜 줘

야 한다.

 Consensus setter: 소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결정하

기 위해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함께 나눠야 한다.

 Harmonizer: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이나 다툼을 중재

해주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Tension reducer: 긴장감이 감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

른 관점과 격려의 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소그룹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인도자는 여러 가지에 신경을 써

야 한다. 만약 소그룹 인도자가 위의 역할들을 동시에 다 감당하

기 힘들다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구성원을 발굴해 함께 동역

하는 것도 인도자가 소그룹을 위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

이 될 것이다. 

이 같이 다양한 인도자의 역할들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속

한 소그룹이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찾아보자.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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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

한 자가 땅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였다(마5:5). 온유한 자란 “부

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모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코자 

하지 않으며 자기에 대한 악의

에 길이 참는 것”이라고 했다(칼

빈). 온유(溫柔)란 외모적인 것보

다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사람

에 대한 선의(vincent)를 뜻한다. 

온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마11:29).

중국의 유명한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서 도를 배웠다. 상

창이 세상을 떠날 때쯤 노자는 스승을 찾아가 마지막 가르침을 

부탁했다. 스승은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어 보이고

는 “내 이(치아)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

니 다시 스승은 “내 혀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노자는 “예, 있습

니다”라고 대답하자 스승은 이것이 가르침이라고 하였고, 제자는 

큰 절을 하고 물러나왔다. 스승의 가르침은 부드럽고 온유한 것

이 오래 남는다는 것이다. 이(치아)는 단단하고 강하며 딱딱한 것

을 부수기도 하지만 결국 부러지고 깨어지고 빠져나가서 없어지

고 만다. 권력, 무력, 폭력은 강한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지고 부러

지고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혀처럼 부드러운 것은 오래 남는다.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깨달았다.

온유의 참된 의미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순하다는 것이다. 그

런데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부드럽지 않고 강퍅하고 냉정하고 몰

인정한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강

하고 냉정하고 사나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닌 부드럽고 따뜻하

고 온유하고 유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

게 친절한 사람, 선배에게 겸손하고 존경하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

고 하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

려는 사람, 남을 친절히 섬길 줄 아는 사람, 억울하게 욕을 먹거나 

매를 맞고도 잘 참고 견디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결국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

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하였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

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 땅을 많

이 차지하는 사람은 왕이 된다. 온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

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며 한 단체나 기관

을 맡아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참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다. 온유함은 겸손의 선물이며 교만은 불순종과 죄의 자식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인물인 히틀러, 무솔리니, 처칠을 풍자

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이들은 잘 가꾸어진 정원의 연못에 있

는 물고기 잡이에 내기를 걸었다. 제일 먼저 히틀러가 권총을 뽑

아 발사했다. 제일 손쉽고 강한 방법처럼 보였지만 탄환은 물고

기를 맞추지 못했다. 히틀러의 실패를 본 무솔리니는 연못에 직

접 들어가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물속에서는 물고기의 동작이 사

람보다 민첩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처칠

의 차례가 왔다. 처칠은 연못의 물을 모두 퍼냈다. 물고기는 당연

히 가장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한 처칠에게 잡혔다. 제2차 세계대

전의 결과는 어떤가? 강자였던 히틀러, 무솔리니에 대해선 사후

에도 단죄의 소리가 높았지만 처칠은 국가유공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런던 피커딜리 

공원에 동상이 세워졌다.

부드러운 가죽과 예리한 면도칼 어떤 것이 강할까? 면도칼이 강

한 것 같지만 면도날을 세우려면 보들보들한 가죽에 문질러야 한

다. 부드러운 가죽이 강한 면도날을 마모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

에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온

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목사, 온유한 장로, 온유한 권사, 온유한 집

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성공, 큰 축복을 차지하기 바란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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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토트(John Robert Walms-

ley Stott)는 탁월한 설교가이자 복

음 전도자이며, 기독교 학자이고 저

술가다. 그는 20세기 후반에 기독교

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세계 복음

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목회자로 평

가받고 있다. 영국 복음주의 신앙운

동을 주도했으며, 세계복음주의협

회(World Evangelical Fellowship)

를 창설해 그 시대를 이끈 장본인

이다. 

그는 평생을 영국 런던의 한 복판

에 자리한 올소울즈 교회(All Souls 

Church)의 설교자로 사역했다. 특

히, UCCF(한국의 IVF)와 국제복음

주의연맹(IFES․International Fel-

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학

생에 깊이 관여했으며, 세계복음화

를 위한 복음주의 선교운동 로잔회

의(Lausanne Congress, 1974)의 산

파역을 맡아 ‘로잔언약’(The Lau-

sanne Covenant)을 입안했다. 존 

스토트는 설교와 강연을 통해 복음

에 대해 충실히 증거 했으며, 무엇

보다 여러 기독교 교리에 대한 도

전에 대해 올바른 응전을 하도록 애

썼다.

목회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86

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

에서 열띤 강연을 통해 전 세계 복

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는 

2007년 영국에서 열린 케직사경회

(Keswick Convention)에서의 설교

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직에서 은퇴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그는 영국내 

성공회 목회자 은퇴시설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의 삶과 사

역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기여들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자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좋은 예

를 남겼다.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써 놓은 책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학자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그

는 아무리 바빠도 오전에는 그의 목

사관 서재를 지키는 일에 헌신했다. 

좋은 설교와 목회는 책을 읽고 묵상

하고 기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다. 

2. 명확한 복음주의적 입장을 가

지고 성경을 중요시하면서 설교하

고 강연하고 책을 쓰고 활동하던 것

을 기억해야 한다. 그의 여러 주석

과 강해서는 그가 얼마나 성경을 존

중하는 태도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

는 지를 잘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

는 언제나 본문에 충실하되 그 성경

적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작업을 해

주었다. 특히 “성령 세례와 성령 충

만”에 대한 짧은 책은 이 문제에 대

한 명확히 개혁파적인 입장을 잘 드

러내준 고전에 가깝다. 오늘날 성경

을 비평적으로 대하려 하고 성경을 

존중하고 그 형성에 관여하신 하나

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해석들이 난

무하는 상황에서는 성경을 더욱 더 

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해야 할 태도

를 보여준 것이다.

3. 그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제

들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

하고 그것들과 관여하면서 해결하

려는 적극적 노력을 보인 진정한 

복음주의자였다. 올소울즈교회 안

에 이 문제를 돕기 위한 전문가위

원회가 있었다는 것은 그의 책을 읽

은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아는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현대 사회

의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

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며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 애쓴 그

의 모습을 이제는 “현대 사회의 문

제들과 기독교적인 대답”을 통해서 

더욱 더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돼

야 할 것이다. 그가 은퇴 후에 현대

목회연구소(Langham Partnership 

International)를 세워서 2007년까

지 봉사하면서 많은 목화자들을 도

우려 했던 그 진정한 의도를 기억

해야 한다.

4. 그는 영국 안에서나 전 세계적

으로나 복음주의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애쓴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

은 이들은 그를 현대 복음주의 운

동의 형성자(건축자)라는 말로 표

현한다. 
<3면으로 계속>

자발성, 이타성, 무보수성, 계획성, 지속성 특성 지녀

교회내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이자 교회사랑 동기 제공

복음주의 진영, 존 스토트 목사의 업적과 평가 밝혀

대중주의적 복음주의 이끈 존 스토트 목사 소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자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John Stott, 1921-2011) 목사가 지난 27일 오후 영국 런던

에서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90세.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9시 반이

면 어김없이 귀가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학생”, “마틴 로이드

존스의 동역 제안에도 불구하고 성공회 소속으로 남아 교회연합을 꿈

꾸었던 복음주의자”, “거창한 타이틀을 거절하고 누구에게나 ‘엉클 존’

으로 불리고 싶어했던 친근하고 겸손한 목회자”,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청년의 영적 아버지로 일생을 헌신한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그를 수식하는 단어들이다. 

지구촌 복음주의 진영이 그를 주목하고 그의 소천을 아쉬워하는 것은 

비단 그의 사역 때문만이 아니다. 그의 저서 ”현대 교회와 설교”에서 제

시한 ‘다리 놓기’ 설교 이론을 통해 신학도와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감

과 도전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평생을 그의 사역지에서 성경적

인 설교에 헌신해온 설교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한마디로 그를 “평생 동안 20세기 복음

주의를 만든 건축가”라고 평가할 정도(John Stott Has Died: An archi-

tect of 20th-century evangelicalism shaped the faith of a genera-

tion)로, 그가 복음주의 진영에 남긴 족적은 성경 중심, 기도 중심 그리

고 전도 중심의 공부하는 목회자의 전형적인 본을 보여준 것이다. 
존 스토트 목사가  설교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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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 계속>

한편 베링은 정부청사 폭탄 테러

와 무차별 총격을 인정했으나 자신

은 형사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

하고 있고, 자신은 “유럽을 이슬람으

로부터 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십

자군”이라고 변호하고 있다. 

베링의 생각은 다른 테러주의자

들의 이념과 별반 다름없다. 즉 자신

들의 신념을 이루기 폭력에 대한 희

생을 용인하는 태도를 가지며, 나아

가 자신 혹은 자신들의 동조자들의 

생명 또한 희생돼도 좋다고 생각한

다.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해 큰 정치

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테러리스트의 이념적 배

후에는 바로 인간의 죄성이 도사리

고 있다. 죄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

를 가지며 궁극적인 것을 목표로 삼

기 때문이다.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공

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처단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하겠다는 욕망 자

체가 바로 일종의 압제이며 하나님

을 믿지 않는 불신이다. 따라서 유럽 

내에서 베링과 같은 급진주의적 사

상을 가진 세력들의 확산을 막기 위

해서는 사형과 같은 심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

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대안은 기

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진 유럽 대륙

에 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유럽

의 교회들이 부흥의 계절을 맞아야

만 또 다른 베링과 같은 불행한 영혼

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힘

을 얻고 있다. 

<2면에서 계속>

WCC 회의에 참여하며 그 문제점

을 목도하다가 결국은 복음주의자들

을 결집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선언(1974)을 하도록 했던 장본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스토트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편 스토트 목사의 소천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스토트 목사에게서 

받은 영향과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

을 드러내고 있다. 복음주의권의 큰 

별이었던 스토트 목사는 또한 많은 

이들의 멘토로 섬겨왔으며 이에 ‘엉

클 존’(Uncle John)이란 친밀한 호칭

으로 불리기도 했다.

빌리 그래함 목사는 성명을 통해 “

복음주의 세계는 가장 위대한 대변

인 중 한 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언자 중 한 명을 잃었으며 천국에 

갔을 때 그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기

대한다”고 전했다.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 

더글러스 버드셀 의장과 린지 브라

운 국제디렉터도 공동 성명에서 “우

리는 그의 떠남에 슬퍼하고 있다. 그

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의 긍지와 희망, 그리고 그 평생의 

업적을 통해 힘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스토트 목사는 복음주의 신

앙의 수호에 위대한 기여를 했으며, 

그는 복음주의 신앙이 성경적 신앙

임을 언제나 믿었다”고 밝혔다.

스토트 목사가 설립했으며, 복음

주의 목회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문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랭햄 파

트너십 인터내셔널(Langham Part-

nership International)과 그 미국지

부인 존 스토트 미니스트리즈(John 

Stott Ministries)의 대표 크리스 라

이트 박사 역시 성명을 내고, “그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주

신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그

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그는 예수님

의 사랑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말했

다. 스토트 목사의 사역을 계승했다

고 평가받는 라이트 박사는 작년 개

최된 제3차 로잔대회에서 나온 케이

프타운 조약(The Cape Town Com-

mitment)의 초안 작성자이기도 하

다.

결론으로, 목회자에게 있어 목회

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시대를 불

문하고 반드시 확인하고 날마다 되

물어야 할 중요한 물음이다. 많은 이

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17세기 영국

의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이 물음에 대해 “목회는 

양떼를 돌보는 일”이며 또 그것이 “

개인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부패와 금권, 세대간 계층

간 이념간의 갈등, 자기중심의 가치

관, 극도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지금, 

교회의 본질과 목회의 본질조차 흔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의 삶과 사역의 모

습 속에도 때로 시대를 반영하는 혼

돈과 갈등의 슬픈 모습들이 나타나

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현장인 목회, 결코 평신도들

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현장에 

있는 목회자로서, 이러한 시대를 극

복할 뿐 아니라 이 시대를 끌어안고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대

안은 무엇일까, 수없이 고민하면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은 바로 하

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아가는 좋은 목회자의 삶과 평신도 

사역의 모델을 찾고 본받는 일이다. 

존 스토트 목사는 바로 그 모델로서 

복음주의 진영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됐다. 

존 스토트는 설교를 ‘두 세계 간의 다리 놓

기’(bridge-building)로 정의한다. 그에 따

르면, 성경의 세계와 현대 사이에는 공간적․

시간적 차이가 만든 문화적 차이로 인해 깊

은 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골은 동시대

에 살고 있는 문화적인 골보다 훨씬 깊고 멀

다. 그러므로 설교란, 시․공간의 차이가 만든 

문화적 간격을 메워주기 위해 성경 세계에

서 현대 세계로 다리를 놓는 것이다.

스토트는 설교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

아 그 시대의 청중들에게 그 말씀을 듣도록 

하는 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설교자를 ‘통보

자’, ‘씨 뿌리는 자’, ‘그리스도의 대사’, ‘청지

기’, ‘목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

정된 자’로 이해한다. 

그가 말한 정의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등장한다. 그것은 모든 정의가 ‘받았다’는 것

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통

해 설교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

는 자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단순한 

통보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듣

는 청중들이 들려지도록 해야 함을 전제로 

깔고 있다. 씨 뿌리는 자는 좋은 씨앗에 관

심을 가져야 하지만, 좋은 땅에도 관심을 가

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스토트의 설교 정의는 보수주의자와 자유

주의자가 가진 상반된 설교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는 성경에 집중하고 그곳에서 안

식을 누린다. 현대보다는 성경에 관심과 연

구를 둔다. 그래서 스스로 현재에서 격리되

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

지만, 그것을 자신이 살아가는 현재에 제대

로 연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현재의 문제에 관

심을 두고 이곳에 집중한다. 그들은 유행하

는 풍조에 민감하며, 그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설교가 성경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

씀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그들은 현

대 세계에서 성경 세계로 다리를 놓지 못하

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장점을 살

린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통해 온전한 설교

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리 놓기의 실제

 

존 스토트가 말하는 ‘다리 놓기로서의 설

교’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 세계에서 현대 

세계로 다리 놓기를 말한다. 이 주제는 설교

자가 들은 말씀을 청중들에게 어떻게 들리

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적용의 

문제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그가 말하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지침들

은 다음과 같다.

 

▲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예를 들어, 인간의 존재 목적, 인생의 의

미, 초월적인 것에 대해, 진정한 자유에 대

해, 사랑, 성적 만족, 증오, 정욕, 복수심, 자

기 부인, 죽음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주제

들이다. 존 스토트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

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

히 말할 것을 종용한다.

 

▲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윤리를 다루라. 

스토트는 설교자들이 흡연, 음주나 오락

에 대한 문제와 같은 미시적 윤리에만 치중

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윤리 문제를 외면하

는 것을 경계한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율법

과 성경의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윤리

를 가르침으로써 현대 세계에 연결할 수 있

음을 말한다.

 

▲ 사회적 ․ 정치적인 이슈들을 설교하

라. 

그는 설교자가 시대가 당면한 사회․정치

적인 문제에 대해 분명히 설교해야 함을 역

설한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으

며 살아가기에 사회와 정치에 대한 그리스

도인의 태도에 대해 설교해야 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압제와 자유, 가난, 굶주림, 문

맹과 질병, 환경과 오염, 자연 보호, 노동과 

여가, 실업, 인권과 시민의 자유, 관료 정치

에 의한 비인간화, 범죄의 증가,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종차별, 민족주의, 폭력

과 혁명, 무기경쟁, 핵 공포, 세계 전쟁의 위

험 등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토트는 설교자가 이런 문제들을 제외

시킨다면, 신앙을 생활에서 분리시키며 그

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현실 세계로부터 물

러나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정치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덧

붙인다.

 

▲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다루

라. 

그는 수많은 논쟁적인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과 어떤 입장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옳

지 않다고 말한다. 그 이슈들을 설교할 때 결

론을 내기보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청중

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설교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교자가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성경에 포함돼 있는 원리들과 원칙

들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비법을 배워야 하

지 않을까? 또한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제

시한 선택과 그 선택을 지지하기 위해 논증

한 것을 청중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있을 것

이다. 그만큼 설교자의 탁월한 통찰력과 지

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다리 놓기로서의 설교’는 성경과 현

실이라는 두 세계에 대한 철저한 연구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존 스토트는 목회

자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

시한다. 모든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할 것, 

성경을 설교자의 편견으로 왜곡하지 않도록 

열린 마음을 가질 것 그리고 즐거운 기대를 

가질 것 등을 주문한다. 

그가 제시하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방

법도 세 가지다. 섬기는 사람들의 고통과 기

쁨 및 영광과 비극을 제대로 이해할 것, 일

간지나 주간지 그리고 텔레비전 등과 영향

력 있는 미디어나 영화 등과 같은 문화적 트

렌드에 관심을 가질 것, 독서 그룹을 통해 정

보를 나누고 자극을 받을 뿐 아니라 특별한 

주제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원그룹

을 둘 것 등을 주문한다.

성경세계와 현대세계 간 시공차가 만든 

문화적 골 연결하는 조화/균형 설교해야

존 스토트 목사의“다리 놓기로서의 설교” 노르웨이 연쇄테러, 인간 죄성이 원인

대중주의적 복음주의 이끈 존 스토트 목사 소천
존 스토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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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꼭 한번만 주어진 삶이라

고 하여 “일생”이라고 한다. 하나님

은 한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행복

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단

은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사단의 유혹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상처를 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 갇혀서 

분노 허탈감 배신감 같은 쓴 뿌리를 

품고 그 쓴 뿌리 때문에 저주스런 삶

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인

간이 경험하는 상처 가운데 가장 흔

하고 깊은 상처가 무엇인가 하면 바

로 거절감이다. 사실 우리는 자라면

서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크

고 작은 거절을 숱하게 경험하며 살

아간다. 거절을 당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

강하지 못하게 된다.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거절의 상처를 주기 때문

에 내 삶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상

처의 통로가 되고 마는 것이다. 행복

해야 될 가정생활이 늘 불행하고 은

혜로워야 할 교회생활이 늘 불만으

로 가득차고 성실해야 할 직장생활

이 불안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

는 이런 거절의 상처, 거절감으로부

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

는 것만은 아니다. 자식으로부터 거

절을 경험하고 제자들로부터 거절

을 경험한다. 사장들도 사원들로부

터 거절을 경험한다. 예수님도 거절

을 경험하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수

도 없이 거절을 경험한다. 그래서 성

경은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

하게 된 것이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청했다. 그런데 초

청받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왕은 

한결같이 거절을 당한다. 심지어 초

대장을 들려 보낸 종들까지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의도적 

노골적인 거절을 당한다. 생각해보

라! 왕의 초청인데 그렇게 무참하게 

거절당한다. 거절당한 임금이 노하

여 거절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

까지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 임금은 

또 사람을 보내어 악한 자나 선한 자

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다가 잔치 집

을 채우라 하더니 드디어 잔치를 시

작한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예복을 입

지 않는 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

운데 쫓아버리고 택함 받은 자들만 

이 잔치의 진면목을 맛보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게 천국 이야

기라면 이 성경말씀은 메시야를 거

절했다가 어둔 지옥으로 쫓겨난 사

람들의 이야기이고 천국의 초청을 

거절했다가 천국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여

기서 혼인잔치를 배설했다가 거절당

한 임금이 하나님이라면 혼인잔치

의 주인공인 임금의 아들인 예수님

이다. 당시 혼인잔치는 일차 하객들

에게 혼인사실과 일자를 통보해주고 

그리고 다 준비되면 다시 사람들을 

보내 하객들을 초대해 모셨다. 

“천국은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

니” 그랬다. 천국은 사람들이 와서 즐

기기를 기다리는 왕의 마음과 같다

는 것이다. 이 잔치에 일차로 초대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보내서 

천국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이제 아

들까지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

까왔다”고 하면서 초대했다. 성경에 

“오라”는 초청이 1900번도 더 나오

는데 본문에도 “오소서” 하라 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초청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초청을 거절하며 나름

대로의 이유를 대고 있다. 일시적인 

일에 쫓겨서 영원한 일을 상실하기

도 하고 세상일에만 집중하다가 하

나님의 초청,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다. 차선의 일들에 사

로잡혀서 최선의 삶을 잃어버린 결

과가 됐다.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좋

았고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질

이 전부였다. 취미생활과 여흥에 빠

져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

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골프에 빠진 

목사님이 있었다. 골프를 배우다 보

니 너무 너무 재미있더란다. 성경도 

골프공으로 보이더란다. “골프는 나

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로다. 골프가 나를 푸른 풀밭 잔잔

한 시내로 인도하시는도다. 골프공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

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

양한 골프채가 내게 있음이로다.” 끝

나고 나면 트로피 상도 있고 저녁상

도 준비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께 기

도했다. “하나님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습니까? 천국에 골프장이 없으면 

골프장 하나 건설해주세요.” 그랬더

니 하나님의 즉각 응답이 왔는데 “종

아! 염려하지 말아라! 기가 막힌 골

프장들이 많이 있다. 바로 다음 주 월

요일에 베드로와 네가 부킹되어 있

다.” 그러시더란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잔치 집

인 교회에 초청되어 나온 사람들이

다. 천국 잔치집 교회에 나왔으면 이

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불

평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의 말, 격려

의 말, 본인이 들어 힘이 되는 덕담

을 나누어야 한다. 진정성 있는 회개

를 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보

혈과 그 은혜를 자랑하고 서로가 솔

선수범하는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

다. 그런 천국의 가치관을 입고 살아

야 한다. 그것이 천국 잔치집에 합당

한 거룩한 은혜의 예복을 입는 것이

다. 우리 모두 이런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

망한다.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천국 잔치집 교회

어린 시절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

닐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면 꼭 

봄방학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상급학년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에 

동원(?)되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나 보리 베는 

일에 동원되어 일을 하다보면 교실

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묘한 차이들

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교실에서야 

공부 잘하는 선비들이 우대받지만 

보리 추수의 현장에서는 보리를 잘 

베는 그런 학생들이 최고로 인정되

었고, 동네 어른들로부터 칭찬도 독

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

모님이 현직 교사였던 자녀들은 평

시에 낫을 잡고 일할 기회가 없었

기 때문에 낫질이 어눌하고 느리기

가 딱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런 

학생들 집에는 낫자루도 없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지요. 

그런데 등치가 좋고 공부에 별 관

심이 없는 학생들은 이런 날이 되

면 고기가 물을 만난 경우가 되었

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최고의 찬사

를 받으며, 거기다가 음식까지 더 

챙기게 되는 보너스 혜택을 누리면

서 보리밭을 설쳤던 것을 기억합니

다. 그렇게 해서 보리추수가 끝나

면 보리수매가 있었고, 수매를 하고 

나면 돈이 귀하던 동네에 마치 가

물어 터진 논에 비가 내려 그 틈새

를 막아내는 것처럼 동네 이 집 저 

집에 현금이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

다. 한 마디로 시골동네 경기가 풀

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보리추수

의 계절은 그야말로 보리농사를 지

었던 농민들에게는 봄에 경제적 허

기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였습니다.  

본론

성경은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에

게 소개합니다. 바로 맥추절과 같

은 추수의 절기입니다. 어느 민족이

든 관계없이 추수의 계절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의 여유를 주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좋은 추

수의 기쁨을 더 아름답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

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잘 기억하고 가

슴에 새기면 비록 농사를 짓지 않

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 따뜻하고 풍성한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추수의 계절에 추

수할 것이 없는 가난한 이웃을 생

각하며 추수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19:9-10은 추수할 때의 

원칙을 밝힙니다. 밭모퉁이까지 다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수확을 챙기

는 것을 금하셨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도록 하셨고, 심지어 포도

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도록 요구

하셨습니다. 같은 추수의 원칙을 제

시한 신명기 24:19-21에서는 곡식

을 벤 후에 한 뭇을 잊어버리고 챙

기지 못하였을 때에 다시 밭에 돌

아가서 챙기지 말고 그냥 버려두도

록 요구하셨고, 감람나무와 포도나

무의 열매를 딴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않도록 하셨다. 그런 모든 

것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씀해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추

수의 계절은 가장 아름답고 풍성

한 계절이지만, 추수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아프

고 쓸쓸한 계절이 될 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들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가 함

께 추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방

법으로 추수하는 원칙을 정해 주셨

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농작물이 없는 그런 직업이나 사업

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손님들에

게 서비스를 해 주는 직종에 종사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런 직종들이지만 여전

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세울 필

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

학으로 진학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명문사립대학에 입학이 허가되어

서 감사하지만 그런 대학에 갈 능

력도 실력도 없는 그런 학생들을 

조금만 생각해 준다면 자라나는 자

녀들이 훨씬 덜 상처를 받을 것입

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졸업과 

진급과 입학의 기쁨을 나눌 수 있

도록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

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몇 몇 가진 사람과 배운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기뻐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한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회와 교회를 원

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추수와 관련된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레위기 25:3-7에서 안식년 규례

를 밝히고 있습니다. 6년 동안은 밭

에 파종하여 위의 방식으로 추수할 

것이지만 제7년째에는 밭에 아무

것도 파종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

다. 아무것도 파종하지 않음으로써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원도 주인이 다듬

고 거름 주고 가지치기를 하던 평

상시의 상태에서 벗어나 포도원에 

손을 대지 말고 자연 상태로 둘 것

을 요구하십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에 맺게 된 열매는 역시 가난한 사

람들이 취할 수 있는 농산물이었습

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더 많은 가난한 사람

들에게 더 풍족하게 농산물을 줄 

수 있도록 안식년에 쉬고 있는 밭

을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경작하

도록 허락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

다. 밭에 아무런 씨앗도 뿌리지 않

거나 포도나무 가지를 전혀 관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게 되는 농

산물의 양은 분명히 씨앗을 뿌리

고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경우보다

는 훨씬 적게 소출이 되었을 것입

니다.  

왜 하나님은 더 많은 소출을 내어

서 더 많은 가난한 이웃들을 돕도

록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우리

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

나 더 많은 양의 물질과 돈을 가지

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하

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에게 진

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

이 아니라 인간이 손댈 수 없는 하

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안식임을 가

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병든 세상 앞에

서 자칫하면 더 많은 재정과 먹을 

것과 약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합니다만, 하나님은 세상의 진

짜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들의 삶에 ‘참된 안식’의 부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

고 있고, 세계 인구 7분의1에 이르

는 8억5000만명이 심각한 영양실

조 상태에 있습니다. 
<15면으로 계속>

푸/ 른/ 초/ 장 

최해근 목사
 (필라, 몽고메리교회 담임) 

“추수하는 인생”
레위기 19장 9-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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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왜 오늘의 교회들이 구약의 안식일은 안 지키고 안식일 다

음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인지요? 분명히 구약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

닌지요?

-LA에서 이 선생

A: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만물

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으므로 그 날을 복되게 하여 사람

에게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도 4계명

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기

본적으로 그 기원이 유대적입니다. 고대의 전통에 따라 유대교에서

는 항상 한 주의 제 7일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온전히 

지켰습니다. 히브리어 샤밧은 “쉬다, 또는 중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휴식의 날로서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제

정하신 것으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는 물론 전인적이며 신체적

인 요구까지 충족시키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6

일 동안 노동후의 쉼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진정한 안식의 개념은 깨어지고 말았

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참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쉰다고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참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여 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 날 즉 주일에 주님이 부

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주일은 첫째 날로

서 창조의 첫날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

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란 구

원의 사건을 통해 죄악세상을 비추는 참 구원의 빛, 참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안식후 첫 날에 부활하심으로 새날 즉 주일을 제창하셨습

니다. 우리에게 이날을 지키게 하심으로 구약의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일인 주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님은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죄 용

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 안식과 평안이 있으며 구원이 있습니

다.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 영원한 안식

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구 창조를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라면 주일은 구 

창조가 죄를 인해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한 신 창조에 속합니다. 그

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보좌에서 구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합니

다. 그러나 계시록 5장에서 어린양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새 창조

를 찬양합니다. 이것을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

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누릴 참 안식의 예표요 그림자

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주일로 그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율법아래서 지키도록 했다면 주일은 성령의 인

도로 기쁘게 지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날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 안식을 얻는 것입

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 주일로 성취

그동안 차세대 문제의 해결방안

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문화와 교

육에 대하여 개괄적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구체적

인 교육방법(Teaching Method)

의 개발과 커리큘럼(Curriculum)

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적합한 

문화설정과 적용에 관하여 말씀드

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

고 부모들이 헌신으로 세운 교회와 

신앙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고 연구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

은 바로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자

녀들의 예배에 관하여 먼저 언급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녀들을 예

배자로 키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미처 생각

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부분

이 바로 교육부 예배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확실히 알아 해결해

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

리고 싶습니다. 과연 주일학교 예

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예배를 체험할 수 있을까? 예수 그

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

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

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

분! 질문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자신의 위

치에서 보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 

자녀들도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께

서 부르신 구속받은 백성이요, 하

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 자녀들도 예배자로 자라가

야 되며 반드시 예배에 영적인 체

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주일학교 예

배의 광경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들은 아시겠지만 예배 즉 하나님께

로 나아감, 드려짐, 그리고 하나님

의 임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아

이들을 조용히 시키는데 온 신경을 

다 써야하고 교역자의 설교는 전혀 

아이들의 마음 밭에 떨어지지 않고 

그저 흘러 지나가버리고 전체적으

로 소란하고 무질서한 분위기는 통

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기

도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들이 예배를 마치

고 나면 그저 흩어져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학교생활에서

는 전혀 볼 수 없는 행동들이 교회

만 오면 흐트러지고 말썽을 부리고 

통제가 안 되는 것은 교회의 특성

상 학교처럼 엄격한 규율에 의해 

아이들을 평가하고 법적으로 제재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

회는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

라 생각합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

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격

언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훈련되지 않

은 자녀는 평생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잠언 3장12절

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

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

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

이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

은 진실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훈

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와 우리 부

모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부

모는 자녀들의 교육의 권한을 교회

에 의탁하려고 하고 교회는 자녀들

의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자녀들을 바르

게 교육하려면 가정과 교회가 합

력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로 그 책임

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진

정한 예배자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먼저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패밀리 워십(Family Wor-

ship)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

정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주일예배

에 부모와 자녀들과 나란히 함께 

앉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들이 따로 그룹

을 지어 앉는 것이 아니라 가족별

로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예배를 다 이와 같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부 예배는 

전통예배, 2부 예배는 자녀들을 위

한 패밀리 워십, 3부 예배는 구도자

예배, 4부 예배는 청년예배 등으로 

예배자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드

리면 됩니다.

우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에 대한 선입견을 지워야 할 부분

이 있습니다. 그것은 패밀리 워십

이 하나의 이벤트(Event)가 되어

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곧 삶이기 

때문에 세 살 버릇이 여든 가듯이 

평생 예배를 떠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패밀리 워십이 매 주일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쯤 드리는 교회들

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께서 만드신 일과 월은 사람의 능

력과 기억의 한계를 아시고 만드

신 것으로, 일주일의 라이프 사이

클 패턴(Life Cycle Pattern)은 교

육에 있어 주기가 일주일을 넘어가

면 몸이 기억을 잃고 반복적인 훈

련이 되지 않아 디싸이플린(Disci-

pline)은 반드시 실패하고 습관화

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와 2세가 나뉘어져서

는 1세들의 훌륭한 신앙과 헌신을 

2세들에게 전수해 줄 수 없기 때문

에 2세들이 1세에게서 배워야 한

다는 말처럼 우리의 2세들이 1세

가 세우고 가꾸어 온 교회와 선교

를 이어가려면 반드시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행해 온 모

든 한인교회들의 주일학교 정책으

로서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도 들려

줄 수도 없고, 부모님들이 어려운 

이민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아

름답고 귀한 신앙을 그들은 체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유치원(Kin-

dergarten)으로부터 초등학교(El-

ementary)까지는 부모와 함께 예

배함으로 유대인의 자녀교육 원리

대로 자녀교육의 책임이 부모에 있

듯이 부모의 예배모범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임으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듣고 배우며 훈련받은 대로 그들의 

평생이 주의 도를 떠나지 않을 것

입니다.

지금까지 이민교회가 고심해온 

1세와 2세의 브릿지(Bridge)는 1.5

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1.5세가 다음 세대 즉, 2세들

을 이끌어 세워가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1.5세가 브릿지

는 아닙니다. 

저는 2세를 가진 부모가 바로 브

릿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

기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그들이 

틴에이저(Teenager)가 되기까지

는 부모의 말이 절대적이요, 그들

의 생활규범이 적어도 부모 앞에서 

만큼은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부모

의 삶이 그들의 생활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연령

이 될 때까지 부모의 책임 하에 예

배와 헌신과 교회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마치 덴마크에 북극으로부

터 불어오는 강한 한풍을 막아줄 

그 엄청난 전나무 숲을 키우기까

지 전나무 사이사이에 포플라나무

를 함께 심어두는 방법입니다. 포

플라나무가 하늘로 곧게 자라는 성

질 때문에 전나무들이 햇빛을 향해 

곧게 자라 어느 시점에서 포플라나

무를 다 베어버렸을 때, 전나무들

은 여전히 하늘로 곧게 자라 덴마

크의 기적의 북풍 방어 숲을 이룬 

것처럼 부모가 베어질 때까지 부모

의 역할을 다 한다면 그들을 예배

자로 신앙인으로 우리 1세가 세운 

교회의 상속자로 믿음의 계승자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차세대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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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예배 필수

1세와 2세의 다리역할은 2세를 둔 부모 몫

자녀들을 예배자로 키우라

교 육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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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바티아나(Bhattiana)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터 인도로 이주했고 약 5백만의 무슬림

들이 인도로부터 파키스탄으로 이주했

다. 이 이동은 초기에 두 나라에 사이의 

고통을 야기했고 후에 영토의 일부를 

획득함으로써 더욱 심화됐다. 

파키스탄 땅의 약 26%는 경작이 가능

하고 그 대부분은 관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절반이 넘는 노동력이 농업 혹은 

그에 관계된 활동에 투입되고 있고, 65% 

이상의 사람들이 시골지역에 살고 있다. 

생산 증대에 대해서도 보상이 거의 없

는 소작인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생산

량은 저조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개혁과 누진세 제도가 

도입됐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관개

기술과 비료의 개선으로 밀생산량이 극

적으로 증가됐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식량자급이 가능한 국가가 됐지만 때로

는 주요산물이 부족하기도 하다. 

밀이 주요작물이며 사탕수수도 널리 

재배된다. 목화와 쌀은 주요 수출작물이

다. 가축들은 많이 있지만 육류와 우유

생산은 저조한데 이는 부적절한 사료공

급과 저질의 관리 때문이다. 염소와 양

은 가장 일반적인 가축이고 소, 물소, 낙

타도 사육한다. 

가족의 구성은 남성에 의해 지배되

는 가부장중심제(patriarchal)이고 대부

분이 대가족으로 생활한다. 여성의 사

회적 지위는 낮으며, 가정의 잡일과 아

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

한된다. 부유한 소작농이나 지주의 가

정, 도시 중산층의 가족들은 여성들을 

격리(푸다, purdah:부녀자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관습)해 보호한다. 만

일 이들이 집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베

일로 얼굴을 가려야 한다. 그러나 가난

한 이들은 대개 여성들도 농장에서 일

해야 하기 때문에 푸다의 관습을 행하

지 못한다. 

사회구조는 카스트보다는 혈연중심

적이다. 베라다리(Beradari: 남성을 통해 

족보가 이어지는)는 가장 중요한 사회제

도이다. 남자들은 아버지의 형제들의 딸

들과 결혼하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많은 

집단에서 결혼은 변함없이 늘 베라다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한 혈통의 원로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평의회를 구성하며 바

깥사회에서 그 혈통을 대표한다. 

신앙 

파키스탄의 지배적인 종교는 이슬람

이다. 이는 인구의 약 97%를 차지한다. 

힌두교와 기독교는 그 다음의 소수 종

교집단이다. 바티아나인들은 다수파에 

속해서 99%가 무슬림이다. 파키스탄의 

헌법은 그 나라를 이슬람국가로 정의했

으나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다. 그

러나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있다. 

필요한 것들 

성인 파키스탄인 중 오직 35%만이 읽

고 쓸 줄 안다. 제도상으로는 5년간의 무

료 초등교육을 제공하게 돼있으나, 절반

이 못되는 어린이만이 이 교육을 받고 

있다. 더구나 출생율과 사망율이 높다. 

정부는 여성고용촉진과 가족계획을 통

해 출생율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해왔

으나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바티아나인들에게는 이들의 언어로 

된 신양성경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목

표로 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없다. 바티

아나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선교 노력이 요청

되고 있다. 

파 키 스 탄

은 지형, 기후, 

언어, 종교, 인

종적인 면에

서 상당한 다

양성을 지닌 

나라이다. 파

키스탄의 도

처에 흩어져

서 큰 종족들 간

에 섞인 작은 집단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

가 14,100명의 바티아나인들이다. 이들은 

이 나라의 북동쪽 이슬라마바드의 남쪽

에 거주한다. 이들은 바트너리(Bhatneri)

라고 불리는 인도-이란(Indo-Iranian) 계

통의 언어를 사용한다. 바티아나인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삶의 모습 

1947년 인도대륙의 분할은 굉장한 인

구의 혼란을 가져왔다. 약3백5십만의 힌

두인과 시크인(힌두교와 이슬람이 혼합

된 관습을 행한다)들이 파키스탄으로부

강한 종교적 신념 가진 대통령 선호

대부분의 미국인들

은 ‘강한 종교적 신념’

을 가진 대통령을 원

한다.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and Religion News 

Service에서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6%는 대통령이 강력한 종교적 신념을 갖

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자신이 가진 종

교적인 배경에 따라 약간 다른 응답비율을 나타냈

다. ‘대통령은 반드시 종교적 신념을 가져야 하느냐’

는 질문에 자신을 ‘백인 복음주의자’라고 밝힌 이들 

중 73%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이외의 ‘소수인종 기

독교인’은 74%가, ‘주요 개신교인’이라고 밝힌 이들

은 57%가, ‘가톨릭 신자’는 57%가 같은 질문에 ‘그

렇다’고 답했다.

정치적 성향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공화당이라

고 자신을 정의한 이들 가운데 71%는 종교적인 대

통령을 원하는 반면, 민주당이라고 정의한 이들은 

51%만이 종교적인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최선이

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종교적일 필요가 있다고 답한 

대부분은 미트 롬니나 미쉘 바크만과 같은 대권주

자들을 오바마 현 대통령보다 더 지지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지지율은 미트 롬니와 오바마 대

통령을 비교할 때 43% 대 36%였으며, 미쉘 바크만

과 오바마 대통령을 비교할 때는 44% 대 38%였다.

강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대통령을 원한다는 대

부분의 미국인들이지만, 오늘 당장 투표를 한다면 

어느 쪽에 표를 던지겠냐는 질문에는 50%보다 약

간 적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오바마 현 대통령을 선

호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응답자들은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대통령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후보들

의 종교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

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 내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미

국인 1,012명을 선정해 무작위 전화 인터뷰로 진행

됐다. 95%의 정확도와 ±3%의 오차가 있다.

9.11 추모관에 십자가 설치 반대 소송

미국 뉴욕의 한 무신론자 단체

가 9.11 테러 현장인 그라운드 제

로에 세워지고 있는 추모기념관

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

다.

비신자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

하는 것을 사명으로 밝히고 있는 

단체 미국의무신론자들(American Atheists)은 추

모관에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적 조형물들과 

무신론자들을 상징하는 조형물까지 모두 세울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만 세워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

고 있다. “평등이란 전부 다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위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이 단체 대표 데

이브 실버맨은 말했다.

추모기념관은 2001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

러로 인해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린 자리에 건

립되고 있으며, 이들이 문제 삼은 십자가는 테러 직

후 바로 이 장소에서 발견됐다. 십자가는 이후 원래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가톨릭 성당인 성베드로 성

당(St. Peter’s Church) 인근에 세워졌지만, 개관을 

앞두고 있는 추모기념관 내로 최근 옮겨졌다.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된 현장에서 잔해들로 만들

어낸 십자가는 이 때부터 많은 뉴욕 시민들에게 희

망과 위로의 상징이 됐다고 추모기념관 대표인 조 

대니얼즈는 설명했다. 그는 “이 십자가는 9.11의 역

사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는 단지 종교적인 것이 아

니라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무신론자 단체는 지난달에는 9.11 당시 

초기대응반으로 활동하다 순직한 7명의 소방관들

을 기리고자 브루클린 리처드 스트릿에 설치된 기

념판 문구에 ‘천국(heaven)’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

에도 반대하며 이를 삭제해 줄 것을 뉴욕 시 당국에 

요구했었다.

중국 거물경제범‘라이창싱’크리스천 돼

[미션라이프] 지난 23일 중국으로 송환된 거물 

경제범인 라이창싱(賴昌星·53·사진)이 기독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위안화(遠華)

그룹을 설립한 라이

창싱은 5년간 530억

위안(한화 8조7000억

원) 어치를 밀수하고 

300억위안(4조9300

억원)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중국 공안에 지명 수배

된 뒤 99년 8월부터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서 도피 생

활을 해왔다. 그는 2009년 10월 중화권 부흥사인 위

안즈밍(遠志明) 목사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인생

의 목적을 새롭게 정립했다. 

라이창싱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위안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 성령의 감동을 받고 모든 청중 앞에

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고 밝혔다. 위안 목사는 89년 6·4 민주화운동 때 70

명의 지식인들이 당국에 보내는 공개 서한의 초고

를 작성한 뒤 미국으로 망명, 목회자가 됐다. 함께 도

피생활을 하던 그의 전처인 쩡밍나(曾明娜)는 2007

년 천모시(陳摩西)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

이 됐다. 2009년 5월 쩡씨와 자녀들은 중국으로 돌

아갔다. 

중국선교 전문가는 “라이창싱 형제는 2006년에도 

위안 목사가 벤쿠버 집회를 인도할 때 남들의 눈을 

피해 예배에 참석하는 등 복음에 대해 관심이 적잖았

다”면서 “특히 2009년 10월 ‘절망 속의 은혜’라는 제

목의 위안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

님께 의탁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뉴욕 성공회, 동성애자 사제들에게 결혼 권고

뉴욕 주 성공회가 현재 동성

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

제들에게 연인과 결혼할 것을 

권고했다. 뉴욕 주에서는 6월 

이뤄진 동성결혼 합법화에 따

라 지난 24일부터 동성 커플

들의 혼인신고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 주 내 롱아일랜드 교구도 동성애자 

사제들을 정식으로 결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고 현지 언론인 뉴옵서버지가 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로렌스 프로벤자노 주교는 동

성애자 사제들에게 향후 9개월간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헤어질 것을 권고했

다. 그는 “교회는 항상 한 배우자와의 신실한 관계 정

립 속에 살아가도록 요구해 왔다”며 “지금 동성혼이 

합법화된 이상 동성애자 사제들은 사회적으로 합당

하게 결혼 관계 속에 살아가든지, 또는 헤어지든지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로

벤자노 주교는 권고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성공회는 동성애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사제

들의 주교 서품을 허용하고, 사제들이 동성결혼 의식

을 인도하고 축복하는 것 또한 허용하고 있다.

성공회 최초의 동성애자 주교 2명도 모두 미국 성

공회에서 나왔으며, 이 중 한 명은 뉴욕 주에 앞서 동

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진 뉴햄프셔 주 교구 소속으로, 

이미 동성연인과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한편 미국 

성공회는 세계 성공회 내에서 동성애 포용 정책에 강

하게 반대하는 세력과 갈등을 빚고 있다.

영국의원들, 한국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영국 상·하원의원 20명

이 우리나라 국회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

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

도했다. 한나라당과 자유

선진당, 민주당과 민주노

동당 등 여야 4개당 대표

를 수신인으로 한 서한은 

이번 주 도착 예정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다”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당이 북한인권법을 지지

해 법률로 제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의 구체적 내용

인 △북한인권대사 신설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

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에 대해 환영한다

고 덧붙였다.

이들은 영국 의회 내에서 정파를 초월해 북한 문

제를 다뤄 온 정식 조직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

위원회’ 소속이다. 서한에는 위원회 의장인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무소속)과 부의장 짐 도빈 하원의원(

노동당)이 서명했다.

지난 2005년 발의돼 6년째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의 

숙원 사업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8월 국회에서 통과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4월과 6월에도 이같이 

밝히고도 처리하지 않아 통과 의지가 없는 것 아니

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 200여개국이라는 회원 수를 가진 

유엔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비

롯, 미국과 일본, 유럽 의회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이미 통과됐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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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구간: Echo에 의한 믿음과 

변화(The believe & change of 

life by Echo)

(5)Repentance through Echo-

말씀대로 사는 변화를 나타낸다. 

(6)Renewal of personality-품성

과 인격이 새로워진다.

넷째구간: Echo에 따른 결과

와 열매(The result & fruits on 

Echo)

(7)Revitalization by Echo-기

쁨과 활력이 샘솟는 자리에 이른

다. (8)Rewards on Echo - 말씀을 

순종한데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

5)적용-하나님의 형상대로 지

음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각

하도록 다각도로 계시하고 아울러 

고귀한 영성을 부여하셨다. 이에 

관해 성경은 “이는 하나님을 알 만

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

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

라”(롬1:19)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있고 인간적인 영역

이 따로 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서 하나님의 영역을 차츰 넓혀가

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상대적으

로 나의 영역을 좁혀가게 된다. 성

령충만은 곧 내 안에서 온전히 그

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나를 다

스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에코의 과

정을 되풀이한다. 이를 위해 특별

한 훈련교재를 마련하였다. 단계

적으로 도입하여 꾸준히 배우며 

훈련하면 반드시 영성이 성숙하

고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 효

과적인 실천훈련을 위해 일상생

활현장에 말씀을 일일이 적용하도

록 E.M.훈련을 촉구한다. E.M.은 

Echoing Moment란 용어의 약자

이다. 우리의 생활현장은 그때그

때마다 말씀을 적용하는 순간들이

다.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면 엄

청난 변화를 체험한다. 그렇다. 말

씀을 순종하면 그 과정과 모든 결

과는 명령하신 하나님이 친히 책

임져주신다. 그러므로 E.M.훈련은 

매우 값지다.

예를 들어보자. 예수님이 40일

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몹시 굶주

리셨을 때 마귀가 찾아왔다. 배고

픔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

각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만일 우

리가 그런 시험을 당했다면 어떠

했을까? 에서처럼 단지 먹는 데만 

신경이 쓰였다면 어떤 태도를 취

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경우에도 생활현장에서 재치 있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말씀과 삶을 이원화해온 잘못

을 시정하고 부디 새로운 신앙훈

련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

서 오래 동안 지속해온 QT에서 발

전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QT는 

골방의 신앙이다. 말씀을 묵상하

고 교훈을 받는다. 그러나 생활현

장에 말씀을 도입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QT보

다 EM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러면 훨씬 더 신앙생활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강단의 설교에 너무 

큰 비중을 두어왔다. 물론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다. 그

렇지만 설교를 듣고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천 

훈련이 뒤따르지 않으면 말씀 따

로 내 지식과 경험 따로, 예배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은혜 따로 행동 따

로 이중성을 드러낸다. 이것이 오

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리하여 성

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

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3:5)

고 교훈하신다. 경건의 능력은 말

씀을 실천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

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부디 명심하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자. 그

리고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신앙

영웅들을 키우자. 이를 위해 다음

과 같이 특수한 훈련교재를 개발

하였다. 

10. 학습교재-SBM의 3대 목표

에 따른 훈련교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1) SBM 오늘의 교회진단과 처

방 

2) 말씀의 신앙화(From Scrip-

ture to Faith)

(1)하나님의 말씀, 성경(The 

Bible, Word of God) (2)전능하

신 하나님(The Creator, Almighty 

God) (3)나는 누구인가(Who am 

I?) (4)구원의 유일한 길(The Only 

way for Salvation) (5)구원의 보

증과 삶의 변화(The Assurance 

for Salvation & Life Change) (6)

교회는 왜 있는가(The Church, 

Why Exist?) (7)종말을 대비하는 

신앙(The Faith for Eternal Life) 

(8)신앙생활의 기본원리(A Basic 

Principle of Christian Life)

 

3) 신앙의 생활화(From Faith to 

Christian Life)

(1)기초생활훈련을 위한 교재 

①생각 바꾸기(육체의 삶, 거듭

난 삶, 달라진 삶) 3권 ②행동 바

꾸기(복받은 삶, 감사한 삶, 화목한 

삶) 3권 ③영성 바꾸기(경건한 삶, 

보람찬 삶, 영광된 삶) 3권

(2) 품성계발을 위한 교재(CCD/

Christian Character Develop-

ment Program

①상처 입고 오염된 나 ②좋은 

성품 가꾸기 ③신의 성품에 참여

하는 길 외 11권

4)생활의 문화화(From Faith to 

Cultural Impact)-현재 집필 중

11. 실천과제-다음세대를 위해 

신앙영웅을 올바로 키우자.

성경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

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

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

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

을 강론할 것”(신6:7)을 명하고 있

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

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2:2)

고 당부하고 있다. 먼저 배운 사람

은 반드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

해야 한다. 

1)우리가 말씀을 배웠듯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신앙영웅을 잘 

키워야 한다. 2)신앙영웅을 키우도

록 SBM이 마련한 종합적인 커리

큘럼과 교재를 도입해야 한다. 3)

신앙영웅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

인 훈련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

12. 모범사례-지금 다음세대를 

위해 신앙영웅을 키우고 있다.

  

SBM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3

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특수훈

련을 진행하는 모델이 있다. 그 중

에 한 곳을 소개한다.

1)명칭-Cornerstone Youth 

Mission Center(원장 이순주) 

web. 

www.cornerstonecenter.or.kr

 

2)목적-Christian Global Lead-

er를 키운다(지도 양성국 목사).

3)대상-어린이, 중고등학생(학

생들을 통해 인도된 학부모, 청년

들)

4)방법-SBM 교재에 따라 단

계적인 워크숍-discussion, 적용, 

E.M. 특수훈련, Planner에 의한 자

기주도 학습, 수준별 인지능력 향

상 프로그램 등

<14면으로 계속>

신앙영웅 키우기(3)

황 의 영 목사
SBM대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안
주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과 원대한 목표에 초점 맞춰야

QT보다 EM(적용)이 더 중요...차세대 신앙영웅 양육

Christ for the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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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확신은 크리스천이 가

져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것이다. 이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성

경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올바른 

크리스천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을 알만한 것들이 피조물들에 분명히 들어 있다

고 기록 되어 있다(롬1:19-20). 어디에서나 하

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살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창조물인 사람의 세포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DNA란?

진화론의 주장

과 달리, 이 우주

에는 창조주 하나

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들 외에는 

다른 종류의 생명

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언에 대한 과학

적 확신은 계속 되는 칼럼들을 통해서 가능하

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체들은 미생물이

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가릴 것 없

이 모두 다 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 세포 속에

는 한 가지 언어(정보)가 있다. 바로 DNA라

는 것이다.

DNA란 정확하게 말하면 생체정보의 단위 

요소로서 사람이 만든 문자 정보체계에서 한

글의 자모 24 혹은 영어 알파벳 26가지의 단

위 글자에 해당한다. 생명체 정보의 단위(알

파벳)는 4가지뿐인데 그 4가지 DNA의 이름은 

adenine, thymine, cytosine, 그리고 guanine이

고, 첫 글자를 따서 각각 A, T, C, G라고 부른다. 

각 생물마다 DNA 양이 다른데 사람 세포의 경

우에는 각 세포마다 약 60억 개(30억 개 두 벌)

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란?

영어나 한글이 알파벳을 한 줄로 나열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생명체의 정보도 4가지 DNA를 

한 줄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알파

벳 글자들이 모여 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이

루듯이 일렬로 늘어 선 DNA도 단어에 해당하는 

codon(코돈)을 이루고 코돈들이 모여 문장에 해

당하는 유전자를 이룬다. 그런데 단어와 단어 사

이에 빈 칸이 있는 문자 정보체계와 달리 DNA

체계는 빈 칸이 없고 각 DNA가 일렬로 빽빽하

게 연결되어 있다. 

그 대신 DNA 정보는 3개씩 순서대로 읽혀지

게 되는데 그 3개의 DNA 뭉치를 코돈이라고 부

른다. 생체정보(유전자)는 문장의 수가 각 책마

다 다르듯이 각 생명체마다 다른 수의 유전자

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유전자 수는 약 25,000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수는 

모른다.

 

염색체란?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화학 염색 약

품에 각 DNA 덩어리가 염색이 되어 현미경으

로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일렬로 늘어 

선 수많은 문장들이 한 권의 독립된 책을 이루

듯이 수많은 DNA(유전자)들이 모여서 염색체

를 구성한다. 

여기서 책과 다른 점은 책에서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아무 것도 없지만 생체 정보체계인 염색

체에는 문장에 해당하는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

에 의미를 알 수 없는 DNA(문자의 알파벳)가 엄

청나게 많이 끼어 있는 점이다. 또 각 책마다 두

께(문장 수)가 다르듯이 염색체도 크기가 각각 

다르다. 사람의 경우는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크기 순서로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고 맨 마지막 23번은 성 염색체다. 

 

게놈(Genome)이란?

여러 권의 관련 있는 책이 모여 한 벌의 책을 

구성할 때 한 질이라고 부르듯이 생명체가 가지

고 있는 모든 염색체의 합을 게놈(genome)이라

고 부른다. 소설책이든, 백과사전이든, 성경책이

든 각 권마다 크기가 다르고 전체 합도 다르듯

이 게놈의 크기도 생명체의 종류마다 각각 다르

다. 이 정보에 따라 대장균과 같은 단세포 생물

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개구리도 되고, 날아다

니는 독수리도 되고, 창조주와 아주 비슷한 정보 

체계를 사용하는 사람도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

글 체계는 자음 14가지와 모음 10가지 그리고 

공백 한 개를 일렬로 늘어놓은 것이다. 이 25개

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기

록할 수 있다. 영어의 경우는 27개의 구성 요소

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하나

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 설명서를 기록할 수도 있고, 

집에 배달되면 즉각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광고

지의 문구들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록

되어 있는 정보는 전 세계 도서관과 가정들에 

산재해 있다. 

그런데 이 문자 정보체계가 창조주 하나님께

서 사용하신 생체 정보체계(DNA)와 놀랄 만큼 

흡사한 것이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

체에 보관하고 있는 정보체계에 대해 알지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주 유사한 방

법을 통해 사람의 창조적인 생각과 행위들을 문

자로 기록하였다. 이 얼마나 신기한 조화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성경의 표현이 실감

나지 않는가?  

부전자전(父傳子傳)이란 한자 표현이 있듯이 

아들은 아버지

를 닮는다. 하

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

처럼 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

고 쓰고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든 것이다. 입에

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문

자들은 사람이 만든 정보체계다. 그런데 이 문

자 정보체계가 수준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체 정보 체계

와 아주 흡사하다.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

는 존재는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기 때문이다. 성경은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하

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누가복음 

3장 38절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인지를 가

장 직접적으로 알게 해 주는 성경 구절이다. “그 

이상(아버지)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

니라”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누구나 쉽고 확실

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

담의 창조자이기도 하다(요1:3; 골1:16). 또, 아

담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1:12).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의 주장대

로 피조물인 생명체의 DNA와 우리의 문자 체계

를 보면서 성경의 주장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

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보게 된다. 할렐루야!!!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44.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1) : 정보체계

생명체 DNA와 문자 체계, 수준 차는 있지만 흡사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재확인

성품칼럼 (19)

나쁜 습관 고치기-떼쓰고 짜증내는 아이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떼쓰고 짜증내는 아이, 어떻게 고칠까요? 말할 때마다 떼쓰고 징

징거리고 짜증내며 말하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크면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부

모가 지적하여 고쳐주지 못하면 자녀는 커서도 고치지 못하는 습

관이 되어버립니다. 더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되기 전에 이렇게 지

도하세요.

첫째, 대체로 자녀들이 떼쓰고 짜증내며 말하는 행동의 시작은 부

모에게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썽을 

일으키고 데를 쓰는 행동을 야단쳐서 그치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

습니다. 관심을 끌려고 하는 아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

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으로도 아이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친

구를 칭찬해서 서운했구나? 친구가 아무리 예뻐도 엄마는 너를 제

일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해주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아이들은 무엇보다 엄마와의 친밀감 속에서 안

정을 찾을 수 있지요.

또한 부정적인 태도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는 그의 의도를 파악

해서 좋은 태도로 바꾸어야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는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엄마는 네가 짜증내면서 말하면 네 말을 들

을 수가 없어. 네가 짜증내지 않고 예쁘게 말하면 그때 엄마가 들어

줄 거야”하고 때로는 아이가 떼쓰고 짜증내는 것을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 스스로가 “아~ 엄마에게는 이렇게 떼쓰고 짜

증내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비로소 예

쁘게 말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만 하면서 짜증내는 아이에게 엄마의 상

황을 분명하게 이야기 합니다. 아이의 요구대로 양보만 해서는 악

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엄마도 너하고 놀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청소를 마저 해야 해”라며 아이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

청소를 끝내고 나서 같이 놀자. 네가 도와주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해줄래?”라며 아이의 도움을 청하면 아이는 스스로 

엄마를 도와줄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 즐거움을 찾게 합니다.

엄마의 상황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과만 놀아달라고 하는 아이

에게 혼자서 재미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스스로 재미를 찾

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는 어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심심해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재미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줘

야 합니다. 퍼즐게임이나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등 혼자서도 할 수 있

는 놀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네가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음을 엄마는 믿어”하고 격려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칭찬과 격려로 완성하세요.

좋은 성품은 결국은 칭찬과 격려로 완성됩니다. 아이들은 칭찬받

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격려 받은 대로 자라갑니다. 떼쓰고 짜증

내는 습관을 버리고 좋은 행동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떼쓰

지 않고 짜증내고 있지 않는 순간을 포착해 놓치지 말고 칭찬해야 

합ㅎ니다. “네가 예의 있게 말하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네가 

떼쓰지 않고 멋지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참 기쁘다.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부모님들의 이런 노력들이 자녀에게는 세상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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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박용덕 목사)에서는 7월 임원

회와 함께 요즘 회자되는 베리칩에 

대한 포럼을 열고 “베리칩(Verichip)

은 절대 짐승의 표(666)가 아니고 우

리의 구원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정리된 내용을 공개했다. 

OC 기독교교협은 베리칩에 관한 

오해로 인해 교계와 교회와 성도들

에게 영적 혼란을 주며 두려움을 주

고 있음에 주목하며 일선 목사들과 

신학대학 교수들을 연구위원으로 연

구해오던 바를 토대로 포럼을 열고 

베리칩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견해

를 선언한 것. 

OC 교협은 포럼을 통해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

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무지

한 주장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

된 종말론을 심어주려는 사탄의 계

략으로 결론짓고 모든 성도들은 각

자의 맡겨진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올바른 재

림신앙으로 사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기에,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보고 베리칩

을 맞으면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

하는 것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잘

못 된 성경해석이요, 이단성 해석이

며 이는 또한 구원론적으로 예수 그

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훼파하

는 심각한 도전이요, 종말론적으로

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교계와 성도님들은 절대로 미혹 받

지 말고, 두려움이나 염려에서도 벗

어나 성도로서의 건전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 영적으로 타락되어 가는 

미국을 살리는 일에 앞장 서 줄 것”

을 당부했다. 

베리칩에 대해 세미나를 원하시는 

교회와 단체는 오렌지카운티 기독

교교회협의회로 연락하면 된다. 연

락처:(714)401-9874, 603-9827

<정리 이성자 기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김영

욱, 이사장 홍성개, 이하 ACTS) 김영

욱 총장일행이 뉴욕을 방문했다. 지

난달 27일 플러싱 중국식당에서 가

진 뉴욕목회자들과의 모임에서 김 

총장은 ACTS의 정상화를 알리며 미

주교계가 본교에 대해 기도와 후원

을 이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모임은 본지 발행인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의 주선으

로 이뤄졌다. 김영욱 총장은 동행한 

ACTS 국제교육원 원장 원종천 박사

와 함께 지난 5년간의 ACTS 사태 경

과를 보고하고 현 상황도 설명했다. 

소송 등 위기 끝에 지난 3월 총장으

로 취임한 김영욱 총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

다”며, 지난 2년반 내지 3년 간 보수

도 받지 못하고 버텨준 교수들에게

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특히 이사인 장영춘 목

사의 본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 후원

에 대해 소개하며 ACTS 개교 당시 

본교 건축기금을 조성하고 그 후에

도 지속적인 후원을 해온 장 목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유원정 기자>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대뉴욕기

념사업회(회장: 한재홍 목사)가 이

승만박사 서거46주기를 맞아 지난 

28일 낮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추모예배 및 우남학술 세

미나를 열었다. 이날 설교는 방지각 

목사(공동회장), 세미나는 한재홍 목

사가 담당했다. 

동 사업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이

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숭고한 독립정신, 나라사랑, 민족사

랑, 기독사상 등을 되새겨보는 시간

을 가졌다. 동 사업회는 기념관과 동

상건립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에는 이기수 회장

과 이인수 박사의 워싱턴DC 방문 시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미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주노회

(KAPC 노회장 양수철 목사) 여름특

강이 본 노회 교역자회 주최로 1일 

오전 10시 남가주리디머교회(담임 

김요섭 목사)에서 김홍만 목사(국제

신학대학원 교회사 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됐다.

‘천로역정과 제자훈련’이라는 주제

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김홍만 목사

는 “존번연의 천로역정은 1728년에 

출판됐으며 1870년대까지 100여개 

언어로 번역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개혁주의는 아브라함 카

이퍼 등을 대표하는 화란의 개혁주

의와 존 칼빈 라인을 이어받은 영미 

개혁주의가 있었다. 화란의 개혁주

의는 스콜라틱한 특징이 있는 반면 

성령론이 약했지만 영미개혁주의는 

성령론이 강했다. 존 번연은 영미 개

혁주의자로 그의 천로역정의 특징은 

성령론이 강하며 마귀론에 강하기에 

한 영혼이 변화되는데 큰 도움을 주

는 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번연은 칼빈의 영향을 받았

으며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평신도들

에게 쉽고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

도록 만든 책이 바로 천로역정이며 

이 책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교육하

는데 아주 유용한 교재”라며 “천로역

정에는 ‘수다장이’, ‘게으름’, ‘허영’, ‘

고집쟁이’, ‘쉽게 휘어짐’, ‘세속의 현

인’ 등이 인물로 나오는데 교인들이 

이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

고 때로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김홍만 교수가 천로역

정을 연구하면서 수집한 삽화를 보

여주면서 삽화에 담긴 의미를 쉽게 

설명하며 강의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

수 목사)는 황수관 박사 초청 ‘신바

람 집회’를 지난 27일 저녁 7시30분

에 개최했다.

‘예수건강 신바람전도’(요삼1:2)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황수관 박

사(강남중앙감리교회 장로)는 “예수

건강은 예수님을 잘 믿고 내 맘에 그

분을 닮고자 하는 것이며 신바람 전

도는 이러한 마음을 통해 부어주시

는 성령의 은혜로 인해 하는 전도”라

고 설명했다. 

그는 “겸손한 자와 선하고 착한 자

일수록 잘 웃으며 밝게 살게 되며 거

만하고 교만할수록 표정에서 웃음을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선하고 착한 

마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마음, 포

근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자신과 주

변이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나 자신이 전 세계를 다

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대한민

국과 전 세계에 흩여져있는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

록 기도하고 있다”고 자신의 바람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날 모인 청중

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LA코리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

휘 윤임상 교수) 제 107회 정기연주

회가 지난 31일 저녁 7시 윌셔이벨 

극장에서 미주청소년 약물복용 방지

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로 개최됐다. 

이번 음악회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지 확정을 기념하는 ‘

한여름밤의 꿈’이란 또 하나의 주

제로 마련이 됐는데 ‘First Meet’, 

‘Love Song in Scene’, ‘Break Up’, 

‘Brindist in Music’ 등 네 개의 섹션

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또 소프라노 김희경, 클라라김, 주

디허, 조현주, 메조소프라노 Danu-

elle Marcelle Bond, 테너 추길호, 박

홍섭, Robert MacNeil, 바리톤 Jay 

Stephenson, 권상욱 등이 ‘Once 

upon a dream’, ‘‘Lunge da lei...De’ 

miei bollenti spiriti’, ‘Think of me’, 

‘Take me as I am’, ‘Stars’, ‘Flower 

Song’, ‘The Prayer’ 등을 오케스트

라에 맞춰 불러 수준 높은 공연을 선

사했으며 한 곡 한 곡 마칠 때마다 뜨

거운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이번 연주회는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축배의 노래를 출연자

들이 함께 부른 후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LA코리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승만박사 서거46주기 추모예배

천로역정, 성령론 강해 제자훈련교재로 유용 
KAPC가주노회 여름특강, 강사 김홍만 국제신대교수

ACTS 김영욱 총장일행 뉴욕방문

ACTS 총장일행 환영오찬. 앞줄 왼쪽부터 김영욱 총장부인, 원종천 원

장, 김영욱 총장, 장영춘 목사. 뒷줄은 뉴욕 목회자들.

OC교협, “베리칩은 짐승의 표 아니다” 
베리칩에 관한 포럼 개최...“구원과도 무관” 입장 밝혀  

예수 잘 믿고 예수 닮는 것이 건강비결
OC한인교회 황수관 박사초청 ‘신바람 집회’

▶KAPC가주노

회 여름특강에

서 김홍만 교수

가 강의를 인도

하고 있다

OC한인교회에서 열린 ‘신바람 집회’에서 황수관박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윌셔이벨극장에서 열린 LA코리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승만박사 서거46주기 추모예배 및 우남학술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퀸즈장로교회

(담임 장영춘 목

사) 2대 담임목

사 청빙투표가 

지난 31일 열렸

다. 교인들은 후

임 박규성 목사

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퀸즈장로교회

는 7월 31일 주

일 1, 2, 3부 예배

를 마친 후 공동

의회를 열고 세

례 입교인을 대

상으로 박규성 목사 담임목사의 위

임투표를 실시해 97.8%의 지지로 박 

목사를 2대 담임목사로 선택했다. 투

표에는 총 1,051명이 참가했으며 찬

성 1,030표, 반대와 기권 21표를 기

록했다.

장영춘 목사는 오후 4시에 열린 헌

신예배에서 투표결과를 발표하며 “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A+를 받았

다, 큰 박수를 부탁한다”며 투표결과

에 박수했다. 장 목사는 “감사할 일이

다. 계속해서 박 목사를 성원해주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인

턴과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친 후 신

임투표를 한다고 약속했는데, 교회 

밖에서 여러 이야기가 많았다”며 “

이는 교회법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

기”라고 말하고 “앞으로의 일정은 1

년 내에 교회 당회가 노회와 상의해 

가장 효과적인 날짜를 잡아 담임목사 

취임과 원로목사 추대를 하게 된다”

고 밝혔다.

퀸즈장로교회 2대 담임목사로 확

정된 박규성 목사는 웨스터민스터신

학원을 나와 퀸즈장로교회에서 부교

역자로 사역할 당시 노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브라질 서울장로교

회에 부임해 6년 목회 동안 교회를 

성장시켰다. 

퀸즈장로교회 2대 담임 박규성 목사 확정 
31일 공동의회서 위임투표...97.8% 압도적 지지

왼쪽부터 박규성목사, 장영춘목사 

 OC 교협이 올해 7차 임원회를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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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제 17기 실버미션스쿨 개강
뉴저지 실버선교회(대표 양춘길 목사, 이사장 길웅남 목사, 훈련원장 

이영승 목사)가 주최하는 제 17기 실버미션스쿨이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주간에 걸쳐 개강된다. 뉴저지 엘리자베스한인교회(담임 

소재신 목사)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이 미

션스쿨의 참가비는 100달러이며 저녁 7시부터 식사가 제공된다. 학기

가 끝나면 옵션으로 11월, 뉴욕과 합동으로 단기선교훈련을 받게 된다. 

현재 동 선교회 파송국은 9개국이며 25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

▲문의: (201)843-2222, (646)642-1550

청소년 리더십 캠프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제 7회 청소년 리더십 캠

프가 오는 24일(수)부터 27일(토)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

지 롱아일랜드 아름다운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열린다.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참가대상은 9학년에서 12학년이

며 참가비는 240달러(간식, 교재비 포함)

▲문의: (718)224-4477

지라니 어린이합창단 미동부 순회공연
아프리카 케냐 빈민촌 어린이들로 구성된 지라니 어린이합창단(단

장 임태종 목사)의 두 번째 미동부 순회공연 ‘멈출 수 없는 희망의 노

래’(The Unstoppable Song of Hope)가 지난 3일부터 30일까지 개최

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일(토) 오후 7시30분 뉴저지 베다니연합

감리교회 ▲7일(주) 오후 6시 뉴저지 필그림교회 ▲21일(주) 오후 5시 

예일대학교 바텔 채플 ▲23일(화) 오후 7시 뉴저지 포트리커뮤니티 야

외음악당 ▲24일(수) 오후 7시 뉴저지 갈보리연합감리교회 ▲28일(주) 

오후 7시 대동연회장

▲문의: (908)461-1178

유년주일학교 전도사 청빙
뉴저지 안디옥장로교회(담임목사 김재성)에서 유년주일학교를 담당 

전도사를 청빙한다. 정규 신학교(M.Div)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영어

설교 및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사역비전서, 추천서 각 1부를 이메일 

또는 616 Prospect Ave. West Orange, NJ 07052(Attn: Rev. Jaesung 

Kim)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njantioch@gmail.com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할

렐루야복음화대회와 지도자 컨퍼런

스를 위한 2차 기도회를 갖고 합심기

도와 함께 일정을 논의했다. 

지난 29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

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

는 이희선 목사(할렐루야준비위원

장) 인도로 기도 손석완 장로(부회

장), 성경봉독 김연규 목사(지도자컨

퍼런스 진행위원장), 설교 김종훈 목

사(예배분과위원장), 특별기도, 광고 

허윤준 목사(총무), 축도 김원기 목

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김종훈 목사는 에스겔서 37

장 1-10절을 본문으로 “마른 뼈의 

모습이 현재 미국의 모습 일 수 있

다”며, “선민의식과 사명을 잃어버

린 이스라엘백성처럼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린 미국에 한인디아스포라들

을 보내TU서 이 시대 에스겔의 사명

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을 깨닫고 이번 할렐루야복음화대회

를 통해 풍성한 말씀과 성령의 임재

로 한인교회와 미국교회, 사회가 회

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특별기도시간에는 이성헌 목사 인

도로 미국과 조국을 위해, 안승백 목

사 인도로 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해, 박태규 목사 인도로 할

렐루야뉴욕복음화대화를 위해(성인, 

청소년, 어린이) 제목으로 각각 통성

기도 했다.

예배 후에는 할렐루야대회 분과위

원장 및 분담업무를 발표했다. 회장 

김원기 목사는 “할렐루야대회 목표

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맞췄

다”며 “예배와 관계없는 순서는 미리 

30분 동안 마치는 등 예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도자컨퍼런

스는 말씀 중심의 강사를 모셨으며 

뉴욕목회자들의 친교와 단합에 중점

을 두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기 바

란다”고 밝혔다.

할렐루야복음화대회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그리스도!” 주제

아래 9월 9일부터 사흘간 서임중 목

사(포항중앙교회)를 강사로 프라미

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

리며 청소년집회는 “Evangelism in 

Schools” 주제로 10월 7일부터 사흘

간 폴 코디 목사를 강사로 열린다. 어

린이대회는 성인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최호섭 목사(뉴욕영락교

회)를 강사로 열린다. 

한편 교협은 이민목회 노하우나 

논문, 수필 등을 모은 ‘뉴욕목회수기’ 

원고를 모집한다. 책 출판비는 새에

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가 후원하

며 1, 2, 3 등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한

다.                      <유원정 기자>  

2011년 북미 원주민 연합선교 파

송기도회가 지난 30일 저녁 뉴욕충

신교회(담임 김혜택 목사)에서 열렸

다. 

올해로 6년째 진행되고 있는 북미

원주민 연합선교는 2011년에는 뉴

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워싱턴DC 

베다니장로교회와 광주 아델리안교

회(담임 정광희 목사) 등 30개 교회

에서 총 340명이 선교에 나선다. 이

는 지난해 260명에서 85명이 증가한 

것이다.

선교 팀들은 춤, 연극, 노래, 북춤 

등의 다양한 문화선교를 통해 원주

민들에게 다가가게 된다. 또 각 순에

는 문화교류와 음식사역팀이 있어 

북미원주민들에게 한국문화와 한국

음식을 소개한다.

선교는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지역

의 8개 북미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진

행된다. 미네소타 팀은 31일 오후 6

시, 위스콘신 팀은 8월 1일 오전 6시 

각각 출발했으며 8월 6일 뉴욕으로 

귀환한다.

이 북미원주민 선교는 2세가 주도

하고 1세들이 돕는, 세대를 극복하

는 화합형 선교형태로 이뤄지고 있

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2세 참가

자가 80%이며 1세 참가자는 20%정

도이다.  

이날 설교는 김재열 목사(뉴욕중

부교회 담임)가 요한복음 1장 14절

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선교”라는 주

제로 말씀을 전했다. 또 1997년부터 

북미원주민 선교를 해온 김동승 선

교사가 참석해 5분 메시지를 전하기

도 했다.       

      <유원정 기자>

“말씀과 성령으로 사명 감당하자”
뉴욕교협 할렐루야복음화대회 2차 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지

난 27일 오후 2시 교협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을 갖고 선거 

일정 및 활동원칙을 발표했다.

전 선관위원장 황동익 목사의 사

임에 따라 새로 임명된 선관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교협서기)의 주

wo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오

는 10월 24일 총회를 앞두고 치러

질 정 부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

이 밝혔다.

△8월 1일: 선거공고 △8월 29일: 

등록시작 △9월 5일: 등록마감 △9

월 6-23일: 서류심사 △9월 23일: 

후보확정공고 △9월 24일: 선거홍

보 개시 △10월 17일: 후보 공개토

론회(단일후보 시 관훈토론) △10월 

24일: 총회.

또 선관위 활동원칙은 △철저히 

교협 선관위 회칙을 준수한다 △제

출된 모든 서류는 서류심사를 받되 

선관위원장의 재가를 받는다 △모

든 업무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

일단 제출된 사류는 반환되지 않는

다 △선관위 모든 업무의 결정은 다

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님 나

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일한다 등이다.

선거관위의 세칙에 따라 임명된 

10명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원기 목사, 총무 허윤준 목

사, 부서기 장용선 목사, 선거관리위

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 법규위원장 

유상열 목사, 증경회장 한재홍 이병

홍 목사, 실행위원 이대연 장로, 특

별분과 이성헌 목사, 교협이사 손석

완 장로. 이날 이대연 장로와 이성헌 

목사는 불참했다.

한편 이어진 법규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 회의에서는 선관위 세

칙 등 모든 운영에 관한 세칙은 모법 

제 11장 (부칙)제 26조에 따라 실행

위에서 개정할 수 있다는 법해석이 

있었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

는 정기총회에서 세칙을 처리하기

로 결정했다.         <유원정 기자>

50여년 곱사등을 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의 삶을 살고 있는 공

주대 음악과 교수 백기현 권사(대전

중앙감리교회)가 뉴욕일원에서 찬

양간증 순회집회를 갖고 있다. 

백 권사는 지난 31일 낮 리빙스톤

교회(담임 유상열 목사)에서 집회를 

갖고 육신의 질병 속에서 무너져가

는 심정으로 제 멋대로 살아온 날들

을 간증했다.  

2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 곱사등

이 된 그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성가대 지휘자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초조와 불

안, 우울, 창피함 속에서 성악을 하고 

교수가 됐다. 오페라를 하지 못하고 

피해 다니던 중 머리를 써서 오페라

단을 창설해 1998년 ‘이순신’을 무대

에 올려 유럽공연도 했다. 백 권사는 

‘오페라 이순신’은 기도도 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이면에는 남이 못

하는 것 나는 할 수 있다는 인정받고 

싶은 열등감에서 나온 열심이 컸었

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2005년 90억

의 빚을 지고 오페라단은 문을 닫게 

됐다. 절망의 바닥에 있는 그에게 하

나님이 간섭하셨다. 기도하는 중에 ‘

너는 살아있는 나보다 죽은 이순신

을 더 좋아한다’는 질책을 받았다며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좋아하

지 말고 더 높은데 두지 말라고 백 권

사는 강조했다.

그리고 참석한 부흥회에서 하나님

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의 굽은 등이 

펴지고 30년간 앓아온 간염 등 온갖 

질병을 다 고침 받았다.

백기현 교수는 서울음대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하고 비엔나국립

음대와 이태리 아르츠아카데미를 수

학했으며 국무총리상, 화관문화훈장 

수상하고 2005년 6월 이후 한국 800

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복음화대회 2차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선관위 모임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총회 10월24일⋅9월5일 후보등록마감
뉴욕교협 선관위 선거일정 및 활동원칙 발표

북미원주민 연합선교 파송기도회에서 김혜택 목사가 안전수칙을 전하고 있다.

미네소타 위스콘신에 340명...2세가 80% 
30일, 2011년 북미원주민 연합선교 파송기도회

50여년 곱사등 펴신 하나님 능력 찬양
백기현교수 31일 리빙스톤교회서 찬양간증 집회

▶백기현 교수가 리빙스톤교회에

서 간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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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교협 목회자자녀장학금 마련 1일식당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종기 목사)가 작은 교회 목회자자녀 

장학금 마련을 위해 1일 식당을 개최한다. 8월 8일(월)부터 11일(목)까

지이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LA

지역은 다호 갈비(3986 Wilshire Blvd., L.A., CA 90010t)이며 그 외 외

곽지역은 북창동 순두부(세리토스, 풀러튼, 가든 그로브, 얼바인, 로렌하

이츠, 밸리)이다(11면 광고 참조).

▲문의: (626)524-4730, (213)381-7755 백지영목사 (213)381-7755

라파선교회 오행침 침술강의
라파선교회(회장 오덕상 장로)는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오행침 침술 

강의 제 18기를 생수의강교회(2865 W. 7th St, LA)에서 개최한다. 본 강의는 

오는 8월 25일(목) 개강해 11월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7시부터 9시40분

까지 총 12주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오덕상 장로(오덕상한의원 원

장/한의학 박사). 등록비는 250달러(교재 및 침 구입비). 

▲문의: (213)703-0920

교육전도사 청빙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담임 김기천 목사)는 청소년 선교에 열정 있는 파

타임 교육전도사를 초빙한다. 모집마감은 8월31일까지이며 이력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추천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87113)

▲문의: (505)803-7716/ abqkee@gmail.com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에서 2011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대학

부(기독문학사)와 대학원(기독교학 석사, 목회학석사)과정의 학생을 모집하

며 자격증 과정으로는 유치원 원장 자격과 교사자격과정을 모집한다. 등록마

감은 8월9일까지이며 8월22일-23일 영성수련회를 시작으로 개강하게 된다. 

▲ 문의: (213)381-0081 / www.iruniv.org

그레이스 선교대학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그레이스 선교대학원에서 2011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석사과정

(MA)과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등을 모집하며 온라인 강의도 준비된다.  

한편 2011년 집중강의는 9월5일-9일, 9월12일-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강의는 교차문화 의사소통 8월22일-10월14일, 복음중심사역 10월19

일-12월15일까지 진행된다. www.grace.edu

▲ 문의: (574)372-5100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 전액 장학생 선발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전액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자격은 이중언

어자로 토풀 iBT 88-89이상, 최종학교 성적 3.7이상이며 중생의 체험이 있고 

소명이 있는 자에 한한다. 현재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에서는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의 강의가 진행 중에 있다. 

▲ 문의: (213)481-1313  / www.shepherduniversity.edu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최혁 목

사)는 지난 30일 오후 6시30분 ‘나는 

선교사다’라는 주제아래 ‘2011 선교

축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본 교회 박영도 김진선의 사회로 

시작된 열린음악회는 교회와의 만

남, 클래식과의 만남, 재즈와의 만

남, 열방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등 5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됐

다. 먼저 교회와의 만남에서는 하우

스밴드와 본 교회 연합성가대 찬양, 

본 교회 예디데아 위십댄스팀의 워

십댄스로 이어졌고 클래식과의 만

남에선 테너 이종헌과 쏘노로스 중

창단이 나서 깊이 있는 찬양을 선사

해 청중들로부터 앙코르 요청을 받

기도 했다. 

이어 재즈와의 만남에선 Musi-

cians Institute 출신 트루워시퍼스

의 격조 높은 공연이 선보였으며 열

방과의 만남에선 에디오피안교회와 

국악 사물놀이 팀이 나서 아프리카 

전통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이 선사

됐다. 

마지막 섹션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선 이상혁 선교사가 간증을 하는 시

간으로 꾸며졌다.

이에 앞서 오후 4시 40분부터 본 

교회 파킹랏에서는 ‘행복의 장터’라

는 제목으로 먹거리 장터를 열어 식

사를 제공했으며, 세계의료선교회

와 함께 치과, 초음파, 유방암검사 

등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

족사진 촬영, 그리고 이민법 상담을 

하기도 했다.

이번 선교축제에는 중국, 인도, 몽

골, 예맨, 스리랑카 등에서 사역하다 

안식년을 맞이해 미국에 체류 중인 

선교사 및 선교단체 스탭 등 450여

명이 초청됐다. 또한 7월 한 달간 온 

성도들이 기도한 미전도 국가를 소

개하는 알림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사랑의빛선교교회는 7월 한 달을 

선교축제의 기간으로 정하고 약 60

여개의 미전도 국가를 각 구역별로 

입양해 매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선교를 위한 달로 지냈다. 

금요일에는 오윤태 목사, 박태수 

선교사(미국CCC 국제본부개척선교

팀), 육셀 선교사(터키), 이누가 선교

사(C국), 이상혁 선교사(인디언-호

피/나바호족)가 간증을, 토요일에는 

김인수 목사(미주장신대 총장), 육

셀 선교사,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가 강사로 나서 미션소

그룹강의를 인도했으며 주일예배는 

미션주일로 지정하고 최혁 담임목

사가 설교를 했다.    <박준호 기자>

‘나는 선교사다’...선교사 450명 초청
사랑의빛선교교회 2011선교축제, 음악회, 간증, 장터, 의료봉사 등

사우스베이사랑의교회(담임 고동

화 목사)는 기독교교육학 박사 변명

혜 교수(아주사퍼시픽대학교 아시

안프로그램 디렉터)를 강사로 초청

한 가운데 신세대 자녀교육 세미나

를 지난 31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개최했다. 

이날 변명혜 교수는 “현대는 반기

독교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기에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자녀

를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하며 “이러

한 환경 속에서 우리자녀들이 누구

인지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

했다. 그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

상을 지닌 인격적, 영적인 존재로 대

우해야 하며 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 영역에서 조화된 인

격체로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진

로를 인위적으로 결정하고 그길로 

가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

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자녀들

의 정체성문제이다. 자녀들이 적성

과 맞지 않은 길로 갔을 때 나타나

는 현상으로 인해 중년의 나이가 되

어 진로변경이 된다면 시간적 정서

적 공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 지

적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조언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걸리

더라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

기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

동을 보고 배우게 되며 그렇게 되어

져간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본이 되

는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

는 지난 31일 저녁 6시30분 윤형주 

장로를 초빙, ‘세시봉에서 지금까지’ 

간증찬양 콘서트를 개최했다. 본 교

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

날 콘서트는 코너스톤 콰이어와 찬

양팀의 특송에 이어 이종용 목사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이날 윤형주 장로는 70년대 상영

됐던 영화 ‘어제 내린비’의 주제곡을 

비롯, ‘조개껍질 묶어’, ‘두개의 작은 

별’ 등을 불러 이날 모인 4, 50대 청

중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며 그가 한

참 인기가수로 활동했던 7, 80년대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갔다. 또 

6촌인 고 윤동주 시인의 ‘별헤는 밤’

을 낭송하며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

야기도 했다.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 윤동주를 

일컬어 민족시인, 저항시인이라 정

의를 내렸지만 사실 윤동주는 신앙

시인이었다. 윤동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

었으며 그 믿음은 그의 시속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은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는 

것이다. 비가 내릴 때 우산으로 비를 

피한다. 그러나 그 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비이고 우산이 

명예와 재물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라면 우산을 접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의 비에 흠뻑 젖어야 한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랑의 비

를 흠뻑 맞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토랜스 조은교회

토랜스조은교회(담임 김바울 목

사)는 하덕규 목사와 함께하는 찬양

과 간증 집회를 지난 29일 저녁 8시

에 개최했다. 

김바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

날 집회에서 하덕규 목사는 시편 

133편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는 “교회는 율법보다 은혜가 

넘치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된 피난처이자 참

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는 곳”

이라 말했다. 하 목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는 영

원 전부터 공동체로 완전한 연합가

운데 계심을 말하고 있다. 또한 하나

님의 지음 받은 우리들 역시 공동체

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

에 소속이 될 때 안도감을 느끼게 된

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

은 하나된 공동체를 바라볼 때 매력

을 느끼게 된다. 교회들이 주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며 그리스도를 나타

낼 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은 사라질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말씀을 전한 하덕규 목사는 

“지난해 건강검진을 통해 위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과 7개월간 이어온 

치료의 과정 속에서 다가온 절망, 그

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통해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믿는 자와 불

신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나갈 

수 있다. 이런 고난의 여정 속에 놓일 

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힘 

있게 걸어가는 자들이 되자”고 당부

했다. 이날 집회는 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확실한 정체성 교육...본이 되는 부모돼야
사우스베이사랑의교회, 변명혜 교수초청 신세대자녀교육 세미나

윤형주 장로 간증찬양 콘서트
코너스톤교회...‘세시봉에서 지금까지’

하덕규 목사와 함께하는 찬양과 간증 집회
▶토랜스조은

교회에서 열린 

찬양과 간증 집

회에서 찬양하

고 있는 하덕규 

목사

사랑의빛 선교교회에서 열린 ‘나는 선교사다’ 행사 모습

SB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신세대자녀교육세미나에서 변명혜교수가 강의를 인도하고 있다

◀ 코너스톤 

교 회 에 서 

간 증 찬 양 

콘서트에서 

윤형주장로

가 찬양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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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선교사 파송기관인 대

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

회(GMS·이사장 하귀호 목사)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안산

동산교회(김인중 목사)에서 대규모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GMS는 29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교대회

의 얼개와 의미를 공개했다. 하귀호 

목사는 “장로교 창립 100년이 되는 

2012년을 앞두고 선교대회를 열기로 

했다”며 “대회는 선교 한국의 100년

을 돌아보고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GMS는 예장 합동 교단 선교회로 

현재 100개국에서 2133명의 선교사

가 활동 중이다. 이는 해외에서 활동

하는 전체 한국 선교사들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 주로 교회 개척과 신

학교 설립 등의 선교사역을 해 왔다. 

이들에 의해 개척된 교회가 3500곳

이 넘는다. 

GMS는 이번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선교사 파송 교회 확대, 전문인 선교 

증대 등 선교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목사 중심의 선교

사 구조를 전환해 변화하는 세계 선

교 환경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대회 준비위원장 김재호 목사는 “

세계교회와 함께 가는 선교로 도약하

고자 한다”며 “500개 교회에서 1000

개 교회로 선교사 파송 교회를 늘리

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 훈련 등도 강

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대회는 국내외 선교 관계자 

1000여명을 비롯해 교단 산하 3000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다. GMS는 이

번 선교대회를 선교 부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스티브 더글라스 

국제CCC 총재가 방한해 ‘기독교의 

흐름과 미래 대응’을 주제로 사흘간 

강연하며 정필도(부산 수영로교회), 

길자연(서울 왕성교회), 김인중(안산

동산교회), 오정현(서울 사랑의교회) 

목사 등이 나와 설교한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구현하는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대표회

장 소강석 목사) 교회일치위원회(위

원장 오범열 목사)는 제6회로 맞이하

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수상자

를 선정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이래 올해 6

회째를 맞이하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

치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용완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

루는데 기여한 인사를 대상으로 심사

를 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제

6회 수상자는 대외부문 손인웅 목사(

덕수교회 담임), 대내부문 노희석 목

사(명일성결교회 담임), 평신도부문 

이재천 사장(CBS기독교방송)이다.

대외부문 수상자 손인웅 목사는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을 통해 한국교

회가 봉사와 섬김의 장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으며, 한국기독교목회자협

의회를 대표해 한국교회 개혁갱신을 

주도하며 연합과 일치에 기여한 공로

로 선정됐다.

대내부문 수상자 노희석 목사는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대표회

장을 역임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를 구현했으며 성령운동을 통한 한

국교회 연합과 일치의 장을 확장한 

2007한국기독교성령100주년대성회, 

2010천만인성령대성회의 주도적 사

역으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기여

한 공로로 선정됐다.

평신도부문 수상자 이재천 사장은 

한국교회 대표적 방송사인 CBS기독

교방송 사장으로 방송프로그램과 보

도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전반과 소

통하는 언론상을 구축했으며, 개혁적 

보도로 한국교회 위상을 제고해 한

국교회 연합과 일치의 장을 확장시

킨 공로로 선정됐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의 방법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국교회 청장년들이 확고한 기

독교인 정체성을 갖고 살기로 다짐

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을 자신의 약속으로 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하기로 했다. 

1일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에서 열린 ‘2011 한

국교회 청장년을 위한 금식기도대

성회’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크

리스천들의 믿음을 담금질한 집회

였다. 교파를 초월해 모인 4000여명

의 청장년 신자들은 이날 금식을 선

포하고 기도와 찬양, 말씀에 전념했

다.

개회설교를 맡은 주성민 일산금

란교회 목사는 ‘에브라임의 축복’(

창41:50-52)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

해 “지혜로운 성도는 고통을 므낫세

로 날려 보내고 에브라임의 축복을 

얻는다”며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 온다”고 강조했다.

3일까지 진행된 성회는 연인원 3

만명이 참여한 대형 집회다. 교회의 

허리인 20-50대 신자들이 주로 참

석하고 있다. 예배와 찬양 콘서트, 

간증, 성령집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

다. 소강석(분당 새에덴교회) 김병

삼(분당 만나교회) 이태근(여의도순

복음분당교회) 이영훈(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등 15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

회 원로목사는 ‘사명자가 되는 길’이

란 제목으로 3일 오전 설교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

사가 지난 31일 최근 교회 내에서 벌

어지고 있는 사랑과행복나눔재단 관

련 서명운동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

다. 

조 목사는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

에서 열린 4부 예배 설교에서 “제가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만들어

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 당회에

서 500억원을 기금으로 주었다”며 “

그 돈은 내 돈도 교회 돈도 아닌 재단 

돈”이라고 말했다. 재단과 교회가 법

적으로 별개이기 때문에 소모적 논

란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 목사는 “나는 절대 아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천막 치고 

가마니 깔고 피와 눈물과 땀으로 교

회를 시작해서 50년 헌신했는데 이

제 와서 교회 돈을 빼먹으려 한다면 

미치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후임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

타내며 성도들의 적극 지지를 부탁

하기도 했다. 조 목사는 “저와 이영

훈 목사 사이에 아무리 쐐기를 박으

려 해도 불가능하다”며 “하나님이 

제 뒤를 이어 이 목사를 당회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적으로 

이 목사와 함께 계신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이 목사의 뒤를 밀고 받

들어 한국과 세계에 우뚝 서는 하나

님의 종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며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온 세계에 나아가 

주님을 위한 더 큰 그릇이 돼 달라”

고 부탁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교회수

호발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4일부터 장로들을 대상으로 사랑

과행복나눔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서

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용기 목사 2기사역 적극지원

‘기하성 연합 영산선교회’ 발족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

사의 2기 선교사역을 지지하고 후원

할 친교모임 성격의 선교회 조직이 

1일 결성됐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기하성 

서대문총회(총회장 박성배 목사) 소

속 목회자 150여명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서 모임을 갖고 ‘기하

성 연합 영산선교회’를 발족했다. 

기하성 연합 영산선교회는 설립 

취지문에서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기하성 서대문 등 양 교단 총재인 조

용기 원로목사를 총회 차원에서 보

좌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교단 목회자들은 조 

목사의 제2기 선교사역을 적극 돕는 

한편 ‘하나의 기하성’을 향한 움직임

을 보다 구체화하게 됐다. 지난 5월 

여의도순복음총회는 기하성 서대문

총회와의 통합을 결의하고 서대문총

회의 부채와 소송 문제 등을 재심의

한 뒤 임시총회에서 ‘하나의 기하성’

을 만들기로 했다. 

 북한, 유엔 통해 

수해지원 공식요청

북한 당국이 25일 평양 주재 유엔 

기구들에 수해 지원을 공식 요청했

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

했다. 북한은 최근 ‘사진 조작’ 등으

로 물난리 피해를 과장되게 알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유엔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황해

남북도 수해 피해 지역에 실사단을 

파견했고, 비축했던 10만여명분의 

구호품을 긴급 분배할 예정이다. 유

니세프 아시아사무소 제프리 킬리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오늘(25일) 

북한에 미리 비치해 둔 응급구호품

을 분배해달라며 공식으로 수해 지

원요청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단은 유엔 기구들과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참여했다. 

유니세프는 지난달 29일 “수해에 대

비해 북한 10개군 이상의 창고에 긴

급구호품 10만여명분을 비치해 두

고 긴급 실사파견단도 조직했지만 

북측의 지원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알린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평안북도 신의

주에서 일어난 대규모 홍수에도 지

원을 거부하다 한달만에 공식 지원

을 요청했었다.

“천국에서 보자… 사랑해… 고마

워… 하나님 믿어라… 미안해… 가

족과 화목하게 지내라… 하늘에서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크리스천은 한결같이 애틋

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이 같은 말

을 남긴다. 크리스천은 왜 이토록 

천국을 갈망할까. 영원한 안식처가 

하나님 나라이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떠나

는 크리스천이 

남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 마

디는 뭘까. 

SNS 미디어는 최근 기독교 전문 

잡지 ‘랭킹’(발행인 성통렬·계간) 창

간호에서 서울 종로와 노원구, 경기

도 용인시, 전북 군산시, 경북 영주

시 등 전국 교인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

천국에서 보자’가 43.6%로 1위를 

차지했다. ‘사랑해’(24.2%), ‘고마

워’(13.2%), ‘하나님 믿어라’(11.2%)

가 뒤를 이었다. 

SNS 미디어 측은 “이번 설문 결

과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만

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마지막 유언으로서가 아니

라 평소에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

주 ‘사랑한다’ ‘고맙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번 설문은 말해

준다”고 밝혔다. 또한 ‘꼭 전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란 질문에는 ‘

아버지’(18.2%), ‘어머니’(17.8%)를 

들었다. 이어 자녀, 친구, 손자손녀, 

조부모 순으로 전도하고 싶다고 했

다. 

‘반드시 읽어야 할 신구약 성경

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잠언과 

시편’이라고 답했다. 필사하고 싶

은 성경 역시 ‘잠언과 시편’을 꼽았

다. 교회는 유명하고 오래된 교회

보다는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선호

했다. ‘죽기 전에 다니고 싶은 교회’

를 묻는 질문에 ‘작은 교회’(20.6%), 

‘동네교회’(17.4%), ‘오래된 교

회’(14.6%), ‘유명교회’(11.6%), ‘대

형교회’(10.6%) 등의 순으로 답했

다. ‘꼭 한번 더 듣고 싶은 찬송가’

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21.2%), 

‘이 기쁜 소식을’(17.0%), ‘이 세상 

끝까지’(14.4%),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11.2%), ‘저 높고 푸른 하늘

과’(10.6%),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

서’ 등을 적었다. 

‘회개하고 싶은 죄’에 대해서

는 ‘욕심’(25.2%), ‘원망’(20.8%), ‘

화’(17.4%), ‘불신’(12.2%), ‘도

둑’(4.2%), ‘음란’ 등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함께 나가서 전도하고 싶

은 연예인으로 소녀시대, 정치인으

로는 박근혜 의원, 스포츠인에는 김

연아 선수가 뽑혔다. 

8월 29일-9월 2일 예장합동 세계선교대회 
GMS, “선교한국 100년 돌아보고 다음 100년 준비”

“사랑과행복나눔 관련 소모적 논란 자제를” 
조용기 목사, 재단관련 서명운동에 입장 피력

크리스천이 죽기 전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천국에서 만나요” 43.6% 최다

제6회‘한국교회연합과일치상’수상자 선정 

손인웅 목사ㆍ노희석 목사ㆍ이재천 사장

“하나님 방법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국교회 청장년 위한 2011 금식기도대성회 3만명 참석

‘ 종 합 병

동’으로 불

리면서도 지

칠 줄 모르

는 목회와 

선교 열정을 

불태운 하용

조 온누리

교회(65·사

진) 목사가 2일 오전 8시 40분 별

세했다. 

하 목사는 1일 새벽 자택에서 뇌

출혈로 쓰러져 서울 세브란스병원

에서 옮겨져 2차례 수술을 받고 중

환자실에서 옮겨졌으나 결국 의식

을 되찾지 못했다. 

하 목사는 고 옥한흠 목사, 홍정

길(남서울은혜교회) 목사,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등과 함께 교

계에서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리

며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과 해외선

교의 지평을 넓혀왔다. 두란노서원

을 통한 출판·문화·목회와 신학 콘

텐츠 제공, 성도들의 신앙을 체계화

하는 일대일 양육 전파, 맞춤전도집

회, 해외 문화전도집회인 러브 소나

타 등 한국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

을 제공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었

다. 최근에는 “청년을 통한 제2의 선

교한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차세

대 사역에 남다른 의지를 나타냈다. 

하 목사는 1946년 9월20일 평안

남도 강서군에서 하대희 장로와 김

선일 권사의 3남3녀 중 셋째로 태

어났다. 형은 하용삼 수산교회 목사, 

남동생은 하용인(스데반) 선교사이

다. 유족으로 이형기 사모와 슬하에 

성석, 성지 등 1남 1녀를 두고 있다. 

장례는 3일장 교회장으로 서울 

서빙고동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다. 장지는 강원도 문막 온누리동산

이다. 

“복음주의 4인방’하용조목사 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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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음속에 오히려 현지 목사들의 

각박한 가난이 마음에 부딪쳐 왔다. 언젠

가는 그들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천하게 되기를 비는 마

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다가 무심히 

보이는 앞쪽에 대 여섯 살 남짓한 남자아

이가 엄마인지 누나인지 모를 여자의 품

속을 파고들면서 춥다고 무어라 하는 것 

같아 유심히 보았다. 

여자는 자신의 웃옷을 벗어 아이에게 

입혀주는데 보니까 자신은 브레이지어 

같은 홋겹 유방 싸게만 하고 있었다. 그녀

는 자신의 어깨 팔을 움츠리며 손바닥으

로 문지르며 추위를 견디건만 철없는 아

이는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이기

에 웃옷을 입고 좋아하고 있는 아이의 모

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우리

의 모습처럼 가슴이 뭉클했다. 

성령님은 마음을 두드렸고 즉각 순종! 

가방을 열고 가져온 옷 중에 앞에 단추가 

달린 원피스를 꺼내 건네 주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입고는 고마워하

며 동행인 남자와 아이와 함께 방금 도착

한 버스로 달려간다. 얼마나 기쁜지... 무

엇이든 자신의 손에서 놓을 때 그때가 참 

자유한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가

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아주 조금

씩 닮아 가는 것이 아닐까?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

주일 아침이었다. 까루아루 베데스다교

회를 가기위해 남편 목사님을 통해 집사 

임명을 받은 김 집사님의 차에 동승하고 

가면서 한 시간 가량의 대화를 할 수 있었

다. 우리 부부는 집사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머지않아 교회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

의 꿈을 이루어 가는 까루아루교회 김 장

로님 부부와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너무

나 아름다웠다.

북부 선교여행 중에 김치와 멋진 한식

을 먹을 수 있는 이곳 까루아루 베데스다

교회는 우리 부부에게는 고향의 봄과 같

은 아늑한 휴식을 안겨주며 피곤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쉼터와 같이 느껴지

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김대성 장로님부

부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키

우고 계심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선교에 

진실한 동역자인 사랑하는 장로님의 아

내 김봉숙 권사님의 정금 같은 믿음이 반

짝이는 이곳에도 기적의 교회당이 지어

질 것이다. 느헤미야의 성전건축처럼 성

도들의 정성을 모아 자립으로 건축하겠

다는 결심을 그 누가 막으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주님을 향한 믿음

의 못 말리는 사람 중 하나인 그녀가 어떻

게 필자의 칠순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하

얀 봉투를 건네며 “사모님! 이것은 선교

헌금이 아니고요, 칠순에 드리는 것이에

요 꼭 두 분이 쓰세요” 주님이 이 머나먼 

곳에 이미 지난 지 한참 된 칠순을 챙기

게 하시다니....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쓸께요 정말 고마워요” 대답하면서 권사

님의 그 사랑이 사역을 채찍질하는 주님

의 음성임을 알기에 우리 부부는 그 감격

에 외롭지도 뒤돌아보는 일도 없이 또 다

시 달려갈 것을 다짐해본다. 현지인 넬슨

목사의 복음의 발이 될 그 중고차 사기 다

섯 번째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다시 

헤시피로 향했다.

그 다음 날 저녁 가라늉스(Garanhuns)

의 탁아소 린지 라올드 목사의 한통의 전

화를 받았다. 탁아소가 생긴 후에 그 지역

에 좋은 소문과 함께 아이들 부모들의 회

심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드디어 28명의 

결신자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무엇에 

비할 수 없는 희소식이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탁아소 지역에서 주민들을 모

아 파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남편 목사

님에게 세례를 받기 원한다는 것이다. 오! 

할렐루야!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함성을 질렀다. 드디어 주님께서

는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되셨으니 얼마

나 기쁘실까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

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

할렐루야! 6월 18일 드디어 빠올리스

타 브라질 장로교회당 헌당예배에 구름 

떼 같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교

회당 복도까지 성도들로 채워지고 창밖

에는 물론 교회 밖 계단까지 그야말로 봉

헌예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한 가지 한 가지의 

소상한 보고가 자까리아스 목사를 통해 

시작되는 순간부터 순서 순서마다 감격 

그 자체였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교회당

을 원했었는지의 표현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제부터 얼마나 열심히 영

혼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결심으로 보

여졌다. 교회는 부흥할 것이며 사탄이 그

토록 방해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

리했던 것이 아닌가? 예능교회 조건회 목

사님을 대신해서 필자의 남편인 김우선 

목사가 설교를 했고, 특별히 성악을 전

공한 목사사모의 찬양을 비롯해서 갖가

지 그룹찬양 순서와 주일학교 어린이들

의 다듬어지지 않은 찬양은 재롱만점을 

넘어섰고 침례교회 남성사중창단의 축하 

특별 이색찬양은 인기폭발!

남미 특유의 둔탁한 몸짓과 고조의 조

화는 그 옛날 다윗을 불러 함께 춤을 주

고 싶은 충동을 불러올 정도였다. 그날따

라 성도들을 웃기는 남편의 설교마저 필

자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남편의 포어

만은 용케도 잘 알아듣는 때문이 아닐 런

지...

아무튼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까

지도 응답해주실 것을 기도하는 필자의 

마음의 눈은 벌써 지옥으로 끌려가던 영

혼들의 발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 이 말세

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

고 찾으실 주님의 일터가 될 것이라는 확

신을 보게 하셨다.

한국의 예능교회는 교육관을 건축하는 

심히 큰일을 시작하면서도 광야에 길을 

내고 반석에 물을 내는 주님의 선교사역

을 멈추지 않는 담임이신 조 목사님의 복

음에 대한 열정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

실까?

대스럽지 않게 보아도 누구하나 탓할 

자 없는 머나먼 땅 브라질 이름 없는 노 

선교사부부를 살피고 섬겨주시는 조 목

사님과 성도들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

신 모습을 대할 때마다 필자는 늘 주님

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배우고 익혀야할 

소중한 부분들을 마음에 담아오면서 주

님가신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수가 있

었다. 우리 부부에게 꿈을 주시는 여호와! 

그리고 때가 되매 그 꿈을 성취 하시는 여

호와! 그분이 그분들과 함께 계시기에 우

리 부부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하

고 싶다.

결국 주님은 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모님의 유방암 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확인하셨다는 놀라

운 소식을 전화통화로 들었다. 오직 믿음

으로 수술을 마다하신 사모님과 함께 정

상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세계 선교를 위

해 동분서주하실 때 내심 걱정도 되었지

만 “바울의 열정으로 뛰시는 조 목사님께 

돕는 배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주님! 사모님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

도를 드렸는데... 할렐루야! 치유와 능력

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 드리며 

쌍파울에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헤시

피 공항에 가던 중이다. 또 한통의 전화! 

부족한 여종의 저서를 읽고 나서 마음을 

전해온 어느 여인의 전화였다. “내 딸아 

울지마라” “내 딸아 일어나라” “닭 울음소

리”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미 자신에게 역

사하신 성령님께 더 간절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기뻐하는 그

녀의 간증은 살아 숨 쉬는 믿음의 숨소리

였으며 꿈틀거리는 영적 생명의 불이었

다. 쌍파울에 도착해 전화하기로 하고 전

화를 끊었다.

좋으신 하나님 당신은 뉘 시기에 우리

를 흥분케 하시며 주님 때문에 살았다고 

소리치게 하시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곳

에 생명을, 행함이 있는 곳에 행함을 이끌

어내시는 하나님이시여! 두 손을 높이 들

고 주님을 경배 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끝>

신숙자 선교사

브라질 동북부 
뻬르남부끄 선교여행기 (5)

“우리는 하나였다”

아프리카 8개국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주의 일이 크건 작

건 어디나 나름대로 난관과 도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런 중에도 큰 탈 없이 아

프리카 8개국의 EAPTC 선교사역들은 아름답

게 성장해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

에서도 이번 선교편지에서는 여러분과 새로운 

몇 가지 변화된 상황들에 대하여 나누어보려

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신생국가 
남부 수단과 수단 선교

지난 7월 9일자로 드디어 남부 수단은 북부 

수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을 하였고 바야

흐로 아프리카의 54째 국가로 승인이 되었습니

다. 독립을 앞두고 5월 20일을 기점으로 북부 

수단과 남부 수단 사이에 대립하여 위치한 황

금 유전 Abeyi 지역을 놓고 출혈사태가 있었지

만, 얼마 있지 않아 투입된 UN군의 중개로 인

해 현재 서로 간에 비무장 상태로 있는 상황입

니다. 그러나 북부 수단에 속해있는 Nuba 산악 

지역에서는 여전히 Omar Al-Bashir 대통령을 

따르는 의용군들이 조장하는 대량 학살과 약탈

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간 Darfur 학살의 역사가 이제는 Nuba 지역에

서 되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EAPTC 선교회는 현재 남부 수단에 케냐인 

선교사인 Edward Kamau 목사님을 지난 2004

년에 파송한 이래 지금까지 교회개척, 사역자

훈련원 사역, 제자훈련, 라디오 방송설교 등의 

역동적인 수단 선교를 수도 Juba를 중심으로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EAPTC 수단 선교회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

는 수단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말라위 선교

말라위 사역자훈련원의 담장 공사가 시작되

었습니다. 이번 담장 공사를 위해 4,700달러 특

별헌금을 모금해 보내주신 저의 모교인 오랄 

로버트 대학교 학생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10

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공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라위의 Mchinji 교회는 대중 전도집

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과 함께 또 하

나의 지교회를 Mponda 지역에 얼마전 개척하

였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모잠비크 선교

인구 2천1백만, 수도는 Maputo인 남동부 아

프리카의 나라인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어를 공

용어로 쓰는 아프리카의 5개 국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금년 1월초 EAPTC 말라위 선교

회가 국경을 넘어 Bene 지역에 개척한 모잠비

크의 첫 교회는 이미 100여명의 성도로 성장하

였습니다. 

이렇듯 타문화권 제자훈련의 번식의 원리에 

힘입어 15년전 케냐에서 시작한 EAPTC 선교

는 지금까지 아프리카 8개 나라로 확장되어 왔

습니다. 이렇듯 자전, 자치, 자립해가는 아프리

카 선교로 인해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게 됩니

다. 이것이 우리들의 선교 초창기부터의 비전

이고 바람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Bene 지역사회의 추장(Chief)이 교회 건축 

부지를 헌납하여 필요한 토지 양도 절차를 걸

친 후에 성도들은 자체적으로 건축을 위한 벽

돌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속히 모잠비크 선교

회의 등록이 이루어져서 모잠비크 선교가 더

욱 활성화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외 행사 및 기도 제목들

1. EAPTC 목회자/선교사들, 교회들, 학교들 

및 그 외 산하 기관들을 위해(현지인 리더십 중

심의 팀웍과 성장을 위해)

2. 진규, 현규가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3. 동정: 8/25-8/29 탄자니아 Moshi 교회

지도자 및 교사 세미나(이석로/송재은 선교사, 

Nicholas Alalia 목사, Olivia Jayo 선생 인도)

4. 지교회들의 건축 보조금 모금을 위해(

교회들이 자체 내에서 건축헌금을 모금하면 

Matching Fund로 건축의 절반을 보조해오고 

있습니다.)

5. Nairobi 모델 유치원 건축헌금 모금을 위

해

매 분기 선교편지를 쓸 때마다, 바쁘게 살며 

사역할 때는 미처 몰랐던 성령님의 발자취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통하여 지난 분기도 아프리카 땅에서 신실하게 

일해오신 주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

니다. 언제고 때가 되어 여러분이 이곳을 방문

하게 되시면 이러한 열매들을 더욱 자세히 그

리고 실감나게 목격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 아프리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몸 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름

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

니다. 그리고 힘든 삶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

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46개라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남아있

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아프리카 

땅을 위해 뿌리는 헌신의 노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를 약속해주

고 계시니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

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편126:6).

여러분과 함께 아프리카를 품는 이석로, 송

재은, 진규, 현규 드립니다.

선교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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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쿠바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이 성

장 뒤에는 쿠바 목회자들과 미국 

교회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다. 미

국의 Vision Beyond Borders 선교

회는 현재 75명의 쿠바 목회자들을 

돕고 있다.

한 쿠바 목사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자신과 성도들이 많은 기도와 

금식을 했고 드디어 정부의 허락

을 받았다고 말했다. 쿠바에서 교

회 건축을 허가 받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다고 이 목사는 설명했다. 다

른 목사는 지난 3개월 동안 8천명

이 복음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목

사의 교회에는 4천명이 넘는 성도

가 있다. 이 두 교회는 모두 Vision 

Beyond Borders 선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교회이다.

쿠바에는 목회자가 부족하다. 그

리고 쿠바 목회자들의 수입은 열악

하다. 농촌 교회의 목회자는 한달 

평균 9달러 60센트의 사례비를 받

는다. 도시 교회의 목회자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아 한달 평균 20달

러를 받지만 이 금액은 여전히 생

계를 책임지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금액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쿠바 목

회자들은 생계를 위해 목회 이외의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쿠바의 목사들을 재정적

으로 돕는 것은 쿠바 교회의 성장

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나

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적 축복을 받

은 기독교인들이, 쿠바의 목회자들

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 된 기독

교인으로써 감당해야 할 사역이다. 

쿠바에는 잘 익은 영적 밭이 있으

며, 이 밭들은 추수할 일꾼을 기다

리고 있다. 쿠바 목회자와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 쿠바의 영적 

추수를 위한 중요한 사역이며, 이러

한 사역으로 쿠바에서 하나님의 나

라가 확장될 것이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

는 쿠바의 인구가 1,120만 명이며, 

이중 개신교 기독교인은 63만 명 

정도라고 기록했다.

최근 인도의 카르나타카(Kar-

nataka) 주(州)에서 기독교인 핍

박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

난달 28일 카르나타카 주의 후블

리(Hubil) 지역에서 힌두 급진주

의자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했다. 헥

게레(Heggere)라는 마을에서 교

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는 한 명의 목사와 한 명의 기독교

인에게 힌두교인들이 다가와 이 두 

명의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강제

로 개종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기

독교인들의 가방을 뒤지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그리고 힌

두교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지역 

경찰서로 데려갔다. 기독교인들은 

경찰서에서 6시간 구금되어 조사

를 받았고, 경찰은 이들이 종교적 

민감성을 훼손했으며, 개인의 재산

권을 침해했으며, 강압적인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을 

받은 이 두 명의 기독교인들은 결

국 감옥에 보내졌다.

같은 날 카르나타카 주의 시마고

(shimago)에서는 정부 관리가 기

독교 학교를 폐쇄하라는 구두 명

령을 내렸다. 힌두교 급진주의자

들이 기독교 학교인 선한목자지역

학교(Good Shepherd Community 

School) 교직원들이 강압적인 개

종 행위를 했다고 고발한 이후에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 학교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학생들도 교육시켜 왔

다. 지역 기독교 지도자가 이 문제

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기독

교 학교의 폐쇄 명령이 내려진 이

후 이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앞선 21일에는 카르나타카 

주의 비라즈펫(Virajpet)에서 경찰

이 강제로 개종을 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4명의 부족민 기독교인들

을 체포했다. 이 4명의 기독교인들

은 경찰서에서 약 5시간 조사를 받

았다. 다행히 지역 기독교 지도자

의 도움으로 법정은 이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렸다. 힌두 급진주의자들

은 부족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이 나

오는 것을 시기하여 이 기독교인들

을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세 가지 사건들은 모두 무

고한 기독교인들이 강제 개종 혐의

로 고발당한 사건이다. 또한 카르

나타카 주는 인도에서 기독교인 폭

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

로 알려져 있다.

2011년 개정된 Operation World

는 인도 전체 인구가 12억 1,446만 

명이며, 이중 74.3%인 9억271만 

명이 힌두교를 믿고, 14.2%인 1억

7,245만 명이 이슬람을 따르고 있

으며, 기독교인은 5.8%인 7,1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Op-

eration World는 카르나타카 주의 

인구는 6,090만 명에 이르며, 이중 

힌두교인의 비율은 83.9%이고 기

독교인의 비율은 1.9%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신앙영웅 키우기 
<7면에서 계속> 

5)효과-어려서부터 성경적인 가치

관과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말씀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힘쓰며 자부심을 가진다. 성경에 근거

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확립하고 큰 비

전을 가진다. 신앙영웅으로서의 자질

을 갖추어가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다.

맺는 말 

지금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많

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심

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다음세대

에 그리스도를 Christ for Next Gen-

eration”은 매우 시급히 다루어야할 당

면과제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신앙영웅을 올

바로 키우자고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도 당연한 외침이다. 중요한 핵심논지

는 어떻게 키우느냐이다. 바로 이 점에

서 SBM이 심혈을 기울여 문제점 진단

에 따른 처방과 이상적인 대안을 마련

하였다. 

성경적 기초 위에서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를 실현

하려는 노력은 신앙영웅 키우기와 더

불어 최선을 다해야할 시대적인 사명

임과 동시에 역사적 과업이 아닐 수 없

다. 하루 속히 신앙영웅 키우기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교회의 미래

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하면서 강의를 맺고자 한

다. 

1.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 속에서 오

늘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

님이 뜻하신 계획과 원대한 목표(사

14:24-27)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본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는 음부

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마16:18).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가 세

속화되고 성장이 멈추는 위기를 맞고 

있다. 심지어 쇠퇴하여 몰락하는 경우

도 있다. 

3. 교회가 퇴보하는 배경을 보면 상

당한 병적 요인이 스며있다. 교회의 본

질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로 치우치

기 때문이다. 이 점을 우려하며 문제

의 핵심을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성경을 렌즈로 하여 정확한 진단이 요

구된다.

4.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그 대

안으로 이상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한

다. 이를 위해 SBM이 사명을 가지고 

창의적인 자료를 준비하였다. 기독교

교육이론을 비롯하여 말씀의 신앙화

와 신앙의 생활화를 위해 가장 적절한 

교재를 개발한 것이다.

5. 그 가운데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

영웅 키우기는 참으로 시급히 요청되

는 값진 사역이다. 다음세대의 대가 끊

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요구되는 일

차적인 사명이다.

6. D. L. 무디가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복음을 전하며 어렸을 때부터 말

씀으로 철저히 양육했듯 우리도 학생 

한 사람을 놓고도 철저히 가르치고 훈

련시키자. 한 사람이라도 신앙영웅으

로 키운다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

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7.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영

원히 변함이 없는 존귀한 뜻(섭리)에 

초점을 맞추자.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굳게 서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번 제26회 세미나를 주

최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다음세대

에 그리스도를 심어주어 하나님나라

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구체적으

로 준비한 SBM의 자료를 활용하여 당

면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하나

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

다. 할렐루야!

▲SBM한국본부: (02) 564-3191  

www.sbm.or.kr E-Mail: sbm01@

hotmail.com                         <끝>

법원이 한국에 온 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들을 난민

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란인 세 

명이 각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

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렸다고 밝혔다.

이들 이란인들은 앞서 법무부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예상되는 박

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

만 허가를 얻지 못하자, 법원에 이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이란에서는 이슬람에

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몇 년간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대한 박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심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며 “이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면 박

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충

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다는 점, 출석 중인 교회의 

담임목회자가 신앙의 진정성을 확

인해주고 있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

로 들었다.

한편 이들 이란인들 중 일부가 출

석하고 있는 한국이란인교회 담임 

이만석 목사는 판결이 아직 최종적

인 것은 아니며 현재 법무부의 요

쿠바교회, 공산주의 치하 성장 중 
미 선교회 재정적 뒷받침...목회자 75명 지원

한국내 기독교 개종한 이란인 난민 인정
서울행정법원, “박해 우려 있다”…신앙검증 거쳐 판결

청에 의해 마지막 검토 절차를 남

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모든 사람은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하는 권리

가 있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같은 권리 주장에 차별을 받아서

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좋은 결과

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지

만 한국에 들어오는 이슬람권 국

적자들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들의 수

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기독교

로의 개종이 처벌 대상은 아니지

만, 박해 정도가 높은 국가 출신자

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슬람권 인구 유

입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에 보호에 앞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듯하다고 

이 목사는 설명했다. 이 목사는 그

러므로 “철저한 검증을 반드시 거

치되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신중하게 이같은 문제들을 다

뤄야 한다”고 견해를 전했다.

인도 교인들, 강제 개종누명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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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현실적인 이슈-정서적 위기와 우리의 사역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53)
 

매일가정예배 

7절과 8절은 잠시 풀려나온 사단이 이때를 틈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든다고 말씀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고, 성을 두를 정도로 
많다고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22: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4).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소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그 길에

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렘17:9)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흔들고 미혹케 한
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마지막 곡과 마곡의 영적 전쟁에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재판장 되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앉으신 보좌를 ‘
크고 흰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보좌가 크다는 것은 하나
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칠 것을 의미하며 보
좌가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 행해질 것임
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최후심판은 
모든 진행과정이 공의롭고 그 대상자가 모든 만방의 백
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

입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
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3:18). 오직 ‘
신앙’ 곧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성
으로 믿겨지지 않는다고 깨달음이 올 때까지 주저하다
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얼마나 후회될 일이겠
습니까? 

1절은 최후의 백보좌 심판 직후에 있을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즉 현재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
늘과 땅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
언된 사실입니다. 시102:26을 보면 천지는 없어질 것이
라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을 창조하실 것이며 이전 것은 마음에 기억되지 않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사65:17). 또 신약시대에는 베드로가 

현재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며 성도들은 새 하
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벧후3:12,13). 성경
이 거듭해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
질 유한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창조 당시의 질
서를 상실한 이 없어질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히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게 되
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고 높은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
징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
리스도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에 이끌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산을 바라보며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산 아래의 도시, 하나님이 없
는 쾌락과 멸망의 곳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
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성
도가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의 삶
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
는데”. 14절, 성곽의 기초석은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새
겨져 있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각 사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요 통일체를 이루고 있
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본 절은 이 성곽의 기
초석이 각기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원리 안에 온전한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라

는 것입니다. 엡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
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
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경은 결코 
다양성과 통일성 중 어느 하나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양성 속의 일치’를 교회 근본원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숙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영광스럽고 복되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만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
한 곳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소망한다
고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불의한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배교자 등은 들
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
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27절). 이들은 그리스

도를 믿어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
분의 이름이 기록됐음을 확신합니까? 물론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믿음과 행실이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
입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를 풍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계20:7-10)월

크고 흰 보좌 (계20:11-15) 화

새 하늘과 새 땅 (계21:1-8)수

성령의 이끌림 (계21:9-13) 목

다양성 속의 일치 (계21:14-21)금

어린 양의 생명책 (계21:22-27)토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

서 그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바른 소명관 및 성공관을 

심어주고 내면화 시키는 이슈(Issue of implanting and 

Internalizing Christian View of Vocation and Suc-

cess)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천박한 성공의 잣대를 지양하

고 우리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고귀

한 뜻과 계획을 분별하여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양육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의 일생을 통한 회심을 돕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심각하게 씨름하고 있는 그들

의 정서적인 위기와 이를 위한 우리의 사역이라는 이

슈(Issue of Dealing with mental crisis)에 대해 이야

기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지만은 않습

니다. 이로 인해 자살에까지 이른 유명인들의 이야기도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습니다. 병원 등에서 전문적

인 치료를 받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극심한 스트레스와 

삶의 좌절의 상황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울증은 우리 

개개인들에게 마치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증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 드린바 우리 1.5세 친구들은 공부와 교

우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한 전반적인 이민

적응 등의 문제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깊

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에 겪어내고 있습니

다. 이러한 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또한 심각

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정서적인 위

기들을 세심하게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

의 몫입니다.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섬기고 있는 친구들 개개인의 

정서적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은 흔히 자신들의 감정을 우리 사역자들에게 편안하게 

드러내지 못하거나 혹은 정서적 위기가 가면적인 혹은 

잠복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지나치게 조용한 것도 지나치게 활발한 것도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몇 년전 버지니아에서 일어났던 참사를 기억하시는 

지요. 그 참사를 일으킨 조승희라는 한인1.5세 학생은 

지나치게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그가 쓴 글은 매우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 여학생을 스토킹 했던 

혐의로 경찰보호를 받을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고 병원 측은 그가 

극심한 정서적 위기 상황에 있음을 학교 측에 알렸으나 

더 이상의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결국 

그는 대참사를 일으키고 말았지요. 그로인해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녔던 교회 사역자들의 대처 또한 아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했던 친구

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던 듯 하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것, 너무나 말이 없다

는 것 그 자체가 무언가 돌봄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사

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활발한 친구들을 마냥 흐뭇하게 바라

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쾌활한 성격으로 주

위를 힘나게 하는 친구들에게서 억지로 문제를 찾아

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비추어 그들

의 정서상태가 이성적인 정상사고의 범위를 벗어나 있

거나 주의산만 함을 동반한다면 그들의 감정적인 면

면을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사역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죠. 

거창하게 조증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분명 

일반적인 정서반응이 아닌 경우는 우리 사역자들이 반

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섬기던 친구들 중

에 항상 잘 웃고 명랑한 사랑스러운 친구가 있었습니

다. 분명히 부모의 이혼과 재혼의 과정을 겪으면서 힘

이 들었을 듯 한데도 말입니다. 나중에야 그 친구가 막

중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절망감으로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많이 자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많은 친구들이 속으로 괴

로워하고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고 위로

해주는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 

마약, 음란한 영상, 무분별한 성생활, 게임중독 등에 쉽

게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다른 기이한 탈

선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역자들 

모르게 우리 친구들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참

으로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정서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 사역자들이 이를 예민하게 캐치할 수 있도록 

친구들을 향한, 그들의 삶의 전반에 대한 인격적인 관

심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들의 정서적인 위기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앙 교육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정서적인 위기를 벗어나려는 시

도를 하는 것도 그저 그 위기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들에게 진

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 그들을 사랑하시고 늘 

그들과 함께하시고 또 구원하심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어 현재의 심리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귀한 하

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임을 깨달

아서 좌절감, 절망감을 딛고 긍정적인 자아감과 자존감

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역자들은 신앙적인 상

담의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하며 친구들의 든

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의 정서적인 위기를 소홀히 넘기고

개인별 정서적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우선

위기정서 파악해결 후 잘 요리된 영의 양식 먹어야 

서, 또는 그들의 깊은 삶의 이야기를 

헤아리지 않고서, 성경과 복음을 날것

으로 들이미는 것도 지양해야 하겠습

니다. 이는 그저 피상적일 뿐 그들의 

깊은 심령과 삶을 만지는 그래서 진정

한 회심을 일굴 수 있는 사역이 아닙

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이 

그들이 당면한 정서적 위기에서 참된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요리된 영의 양식을 먹이도

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푸/ 른/ 초/ 장 
<4면에서 계속>

굶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

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면 아

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량생산을 

늘려야한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1984년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의 평

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생산력을 기준

으로 계산해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지

금 인구의 2배인 120억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안식이 없는 인간

영혼의 빈약함이 약자의 가난을 이용

하여 배부른 자의 배를 더 채우는 죄

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교회가 분명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은 빵과 더불어 영적인 안식을 세상 

앞에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빵은 반드시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가지지 못한 곳은 굶주림

과 죽음과 폭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더욱 더 영원한 안식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빵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추수의 때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기간이 되어야 합

니다. 내가 가장 기쁠 때, 내가 기뻐하

는 그런 이유를 갖지 못해서 아파하는 

이웃과 지구촌을 볼 줄 안다면 우리는 

추수의 들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때 마

다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

도가 없이는 우리가 나누는 것만으로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음을 기억하

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의 추수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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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울수록 채움받는 교회”
(Soul Rush)

영혼 구원

해 제자 만드

는 교회이야

기 “비울수록 

채움받는 교

회”가 최근 쿰

란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새

크라멘토 방

주 선 교 교 회 

담임 박동서 

목사의 칼럼

집인 본서는 

박 목사가 매주 교회주보에 실었던 칼럼들을 

모아 두 번째로 묶은 것. 

처음 5년간은 앞만 보고 달리며 개혁을 부

르짖었고 다음 4년간은 상처를 치유 받으며 

침묵과 회개와 기도와 눈물로 주님 앞에 엎

드렸던 시간들이었다며 주님 앞에 모든 것

을 내려놓으니 성령께서 친히 목회해 주셨다

고 말한다. 박 목사는 비울수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며 모든 걸림돌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그래서 세상에 공개하기 

싫은 연애편지 같은 글이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얼마

나 사랑하시는지”,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

도 쓰셔서 천하 만물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

원케 하시고 성도와 가정의 상처들을 치유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출판의 용기를 냈다고 저자

는 밝혔다.

책은 1부 집중하는 교회, 2부 아름다운 교

회, 3부 건강한 교회, 4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등 4부로 나눠 1부에는 “새크라멘토에도 봄

은 오는가?”로 시작한 칼럼 19편과 2부에는 

“수평이동 사절: 부흥의 불꽃처럼 퍼지다”, “

성전문지기의 행복” 등 22편, 3부에는 “사순

절을 바르게 보내는 방법”, “나는 한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목사인가?” 등 30편, 그

리고 마지막 부에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녀

들이 건강해집니다”, “엎드리는 새가 멀리 난

다” 등 36편의 이야기들을 실었다.

박동서 목사는 서울대 공대와 대학원(경영

학석사), 오레곤대 대학원(MBA)을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M. Div)을 졸업했으

며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사역했다. 

총 292페이지.  

이메일:tdspark@gmail.com   

치유와 은혜 체험...
제자 만드는 교회 이야기

새책소개

저자 박동서 목사

선교의 불모지였던 한국 땅에 복음

의 햇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던 때 음악

이라는 도구로 선교를 했던 인물이 있

었다. 마두원 선교사(미국명 Dwight R 

Malsbary), 그를 아는 이는 흔치 않지

만 음악이라는 도구로 한국에 복음을 

심은 자이다.

마 선교사는 1929년 미국북장로교

의 음악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됐다. 그

는 평양숭실전문학교, 평양외국인학

교에서 서양음악을 가르쳤으며 작곡

가 김동진, 전 연세대학장 박태준, 오

페라 가수 채리숙, 피아니스트 한동일, 

백건우 등이 바로 마두원 선교사의 제

자이다.

최근 마두원 음악선교사를 기념하

는 음반이 나왔다. 피아니스트 김애

자 씨가 마 선교사의 찬송피아노 편곡

집을 재해석, 연주앨범을 내고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남가주에서는 지난 22일 은혜한인

교회 금요성령집회와 24일 디사이플

교회 예배시간에 피아노 연주회를 가

졌다.

마 선교사에게 사사를 받은 피아니

스트 김애자 씨는 반세기가 지나서야 

마 선교사의 작품이 음반을 통해 세상

에 나오게 된 것은 “귀중한 유산이 잊

혀질 것 같은 긴박감 때문”이라고 밝

혔다.

“마 선교사님의 곡들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화려한 곡들은 연주

할 때 큰 감동이 있습니다. 마 선교사

님의 곡들은 이러한 화려함은 없지만 

계속 연주하다보면 마치 우물 속 깊은

데서 끄집어내는 생수 같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즉 작품 속에 숨어있는 보

석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

다.” 마 선교사의 곡들을 음반에 담은 

김 피아니스트의 소감이다. 

“이 보석 같은 작품이 음반으로 실리

기까지 작업 역시 수많은 시간이 필요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광화문에서 연

습장소인 양재동의 한 교회까지 2시간

씩 이동해야 했으며 만족할 정도의 퀼

리티가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야 했지

요. 비록 곡 작업의 과정들이 힘은 들

었지만 그 과정들이 마치 금은보화를 

캐내는 듯해 매일 매일의 과정들이 기

대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매일 지

하철로 연습 장소까지 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골방에서 하나님

과 1대1로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

니까요”라고 부언하고 있다. 

그는 마두원 선교사의 영성을 재현

하기 위해 직접 지인들을 찾아 나섰다. 

방지일 목사와 대학 사역을 함께 했

던 김상복 목사(분당 할렐루야교회 원

로), 군 시절 마 선교사와 만남을 가졌

던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등

과 마 선교사가 개척한 홍천교회들을 

방문했다. 

다른 곳도 아닌 왜 척박한 한국 땅에 

오시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 선교사의 행적을 찾아 나선 김애자 

씨는 마두원 선교사야말로 한국을 사

랑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마 선교사님은 일제시대 한국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세요. 평

양숭실전문학교에서 서양음악을 가르

치셨지만 1936년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학교를 그만두고 학생들과 

기도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때 함께 했

던 학생들 중 대표적인 분들은 방지일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등이었습니다. 

그분들과 매일 만나 기도하며 또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

씀을 나누며 용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고 해요. 1940년 일본에 의해 강제 출

국 당하게 되고 캐나다 Prairie Bible 

Institute에서 음악교수로 활동을 하시

게 되지만 1948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되어서요.” 

김애자 씨가 마 선교사와의 인연이 

시작되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 민족상

잔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피난민들이 부

산으로 몰려오게 됐어요. 마 선교사님 

역시 그중 한사람이었는데요. 피난시

절 저희 아버지와 선교사님이 만나게 

됐습니다.”

마 선교사는 비록 한국말이 서툴렀

지만 열정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

며 복음을 전했으며 피아노 찬송곡들

을 작곡과 편곡을 하는 등 1977년 강

원도 홍천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

기까지 음악으로 주님을 전했다. 그는 

또한 음악뿐만 아니라 목회, 의료, 분

야에도 영향을 끼쳤다. 목사가 되어 다

시 한국에 돌아온 후 고려신학대학에

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1961년 김치

선 목사와 함께 대신교단의 전신인 예

수장로교성경학교를 창립했다. 또한 

홍천군 일대에 화전민들을 위해 27개

의 교회를 개척했고 제이드 병원도 설

립했다.

김애자 씨는 피아니스트인 자신이 

피아노 찬양사역자의 길로 가게 된 것

은 1993년 선교여행 차 러시아를 방

문 모스크바 대형집회에서 연주를 한

때였다고 말했다.

“찬양사역에 대해 그다지 생각이 없

었을 때였어요. 모스크바 집회 때 연주

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찬송을 통

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

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

트인 피아노 연주를 통해 주님을 전해

야겠다는 비전을 받게 됐습니다.”

1995년 구소련 세인트 피터스버그 

필하모니 홀에서 세인트 피터스버그 

채임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같은 

해 세계선교대회의 초청으로 서울횃

불회관에서 그리고 97년과 98년 카자

흐스탄 국립오케스트라와 협연 음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찬송협

주곡 등을 출시한 바 있는 김애자 씨는 

언어의 장벽이 없는 피아노 찬양을 통

해 세계의 여러 민족들에게 예수가 전

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보면

서 건반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소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주지역에서는 이운영 목사(

나성한미교회 담임)와 황은영 목사(국

제개혁대학교 총장서리)가 마 선교사

와 친분관계가 있다. 황은영 목사는 그

의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할 때 마 선교

사의 도움을 받은 인연이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마선교사와 깊은 인연을 갖

고 그의 음악을 사랑했던 이운영 목사

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들렸던 기독교

서점에서 마두원 선교사의 작품이 담

긴 김애자 피아니스트의 음반을 발견

하고 김애자 씨의 음반을 감상하면서 

마치 마두원 선교사가 다시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 부산에 살 때였어요. 

1952년 중앙방송(현재 부산KBS)에서 

마두원 선교사가 합창단을 이끌고 직

접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합창하던 것

이 방송에 나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희 누이들이 마 선교사님이 지

휘자로 있던 합창단에서 활동하셨는

데요. 그러다보니 마선교사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옛날 마선교사

와 함께 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이 목사

는 마두원 선교사가 비록 서양인이었

지만 한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한

국을 가슴에 품은 목회자라고 회고했

다. 그리고 그의 음반은 심령을 뒤집

어 놓을 정도로 정성이 담긴 앨범이라

고 극찬했다. 

김애자 씨는 “이 앨범에 클래식 음반

으로 슈베르트, 멘델스존, 리스트 등의 

낭만파 분위기가 스며져있습니다. 보

통 연주회나 CD를 듣게 되면 연주자에

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마  선교사의 

작품연주곡들은 마 선교사가 곡을 작

업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

나님과의 만나는 역사가 그대로 담긴 

곡”이라 말하며 “이 곡을 통해 하나님

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애자 씨는 명문 비엔나 국립음대

를 졸업했으며 뉴욕주립대에서 석사, 

택사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0년 가든그로브 수정교회, 2004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했다.

한편 김애자 피아니스트는 31일(주) 

아틀란타 안디옥교회(허연행 목사), 8

월 6일(토) 저녁 7시, 7일(주) 오후 2

시 워싱턴한인교회(김영봉 목사)에서 

연주회를 갖고, 10일부터 12일까지 워

싱턴 DC 컨벤션센터 NGO 인터엑션 

2011에서 마두원 선교사의 주옥같은 

작품을 연주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이 곡 통해 하나님 임재 안에서 은혜와 감동 누렸으면”

한국 최초 음악선교사 마두원 기념음반 낸 피아니스트 김애자 씨

우물속 생수 느낌 주는 곡...작업과정 힘들었지만 금은보화 캐낸 듯 

인/터/뷰

이운영 목사(왼쪽), 김애자 피아니스트


